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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의 글 ☸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세대, MZ세대 등 세대를 일컫는 용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특성
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한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세대라 불
리는 N세대는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영
유아교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한 교사들은 교직관이나 업무방식,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
고 있으며 이는 때로 오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조직입니다.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
료를 이해하게 될 때, 서로의 다름이 조직의 저해요인이 아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교직수
행에 더 큰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 사회 세대문화, 교원의 인간관계 및 세대문화, 유아교육기관 구성원
의 세대 간 갈등과 해결사례에 대한 강연을 통해 교원들의 세대 간 특성 및 어려움을 이해
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학술분과 외에도 특별세션을 통해 회원여러분의 학문과 연구에 도움을 드
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분과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민원 사례 및 디지털매체를 활용
한 놀이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윤리 세션에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연구윤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가 회원님들께서 세대 간 다름에 대응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
를 기원합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 조형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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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일정표 ☸ 
‣ 대주제 : 유아교육기관 세대문화의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 일  시 : 2021년 4월 24일(토) 09:00~14:20
‣ 장  소 : 온라인 강의실 및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홈페이지
‣ 일  정 : 
제 1 부 09:30 ~ 11:40 사회 : 김낙흥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9:00~09:25 접수 및 등록
09:25~09:30 개 회 식 _ 조형숙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9:30~10:10
기조강연 _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사회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0:10~10:50 제 1 주제발표 _ 교직 내 세대 간 문화차이 및 인간관계 개선 방안
윤소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

10:50~11:00 휴식

11:00~11:40 제 2 주제발표 _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 및 해결방안
최재원 (우정유치원 원장)

11:40~12:00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총회

11:40~13:00 중식

제 2 부 13:00 ~ 14:20

13:00~14:20 학술분과 및 기획분과 발표 분과별 온라인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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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 발표 일정표 ☸ 
분과 1 가족지원 좌장 권희경 교수

(건국대학교)

13:00~13:20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김수오(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조형숙(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20~13:40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형성 배경김규나(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조형숙(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40~14:00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김선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윤재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분과 2 교사론 좌장 정대현 교수
(총신대학교)

13:00~13:20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정미선(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강도희(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채영란(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3:20~13:40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의식 수준 및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채영란(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연정(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주영미(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강춘자(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수아(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13:40~14:00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관계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이상미(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문병환(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14:00~14:20 유아교사 양성 개선에 관한 예비교사의 내러티브 탐구서혜정(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분과 3 교수법 좌장 성소영 교수
(안양대학교)

13:00~13:20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임은정(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졸업), 최미숙(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20~13:40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 개발 및 적용정미애(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졸업), 권정윤(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40~14:00 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 실행연구유예선(세종YWCA어린이집 원감), 안지영(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4:00~14:20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현황이주영(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소민(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정욱(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7 –

분과 4 부모교육 좌장 김민정 교수
(창원대학교)

13:00~13:20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 개발과 검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김남임(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13:20~13:40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정현선(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승민(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13:40~14:00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오규호(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백지혜(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분과 5 생활지도 좌장 배율미 교수
(강원대학교)

13:00~13:20 유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음악활동에 대한 의미박슬기(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백지혜(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20~13:4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이승하(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신나은(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13:40~14:00 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행동지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김영아(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분과 6 운영관리 좌장 박애경 교수
(동남보건대학교)

13:00~13:20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이남수(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임민정(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13:20~13:40 보육교사의 긴급보육서비스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이상선(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임민정(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13:40~14:00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과 의미 탐색채영란(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윤민아(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분과 7 코로나19와 현장 좌장 김대욱 교수
(경상대학교)

13:00~13:20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정하나(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서혜정(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13:20~13:40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보육현장의 변화는 어떠한가?백지혜(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소희(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13:40~14:00
신종감염병 대응에 관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간 협력의 실제-코로나19 경험을 중심으로최영미(경산중앙유치원 원장), 박인전(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윤재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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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션 일정표 ☸ 
기획분과 
13:00~13:40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유아놀이허윤희(한미유치원 부원장)

13:40~14:20 유아교육기관 민원 사례와 대처방안의 실제박명금(동은아동청소년상담센터 부소장)

연구윤리
13:00~13:25 유아대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안지영(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25~13:40 연구윤리 관련 Q & A 윤재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학논집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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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 

01.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혜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유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2. ‘영어유치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유아교사의 역할과 갈등
안채윤 (세종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김희연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03.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공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민현지 (한내유치원 교사)
남기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4. 영아반 보육교사의 관계스트레스와 보육헌신의 관계에서 전문성인식과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이지영 (Tarla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 and Social Science 시간강사)

05.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11~2020년 중심으로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현정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06.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임베디드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자율성에 의한 내외동기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민선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채진영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07. 부모, 원장,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김연희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김민정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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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분과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유아놀이
허 윤 희1) 

I. 서론
디지털 영상시대에 부응하는 유아교육은 현재 유아교육의 본질을 충실하게 지키는 일인 

것이다(목영해, 2010).
“놀이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잘 놀고, 잘 말하고, 유쾌하

고 건강하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흥미영역을 선택하고, 선생님이 이끄는 이야기나누기 시
간에 참아야 하거나 새노래를 한 소절씩 따라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저 신나게 
놀고, 자유롭게 말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갈등을 제법 잘 해결하는 능력자들이다. 그들이 
놀이하는 공간은 특별한 곳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실과 복도, 책상 아래와 바
깥 놀이터이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그 자체로 ‘놀이하는 아이들’이고, 그것을 잘 바라보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어른들에 의해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다(Davis, 2017). 놀이는 어린이에게 
놀이하는 그 순간과 자체가 목적이며, 재미와 즐거움, 행복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써 놀이
하는 주체인 어린이에 의해 일어나고 행해지며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에게 놀이는 삶 그 자체이자 삶이 곧 놀이가 된다(곽노의, 2003). 또한, 
진정한 놀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만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놀이를 탐색하고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한다. 
임부연 등(2019)은 연구를 통해 놀이와 배움을 연속적 관계, 즉 놀이~배움의 분리불가능성
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의 근원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놀이~배움의 표기법은 놀이와 배움을 연속성의 개념으로 이해
하도록 하였다. 

유아교육은 ‘놀이를 통한 배움’을 교육과정의 이념으로 지지하여 왔고 놀이와 학습을 분
리하지 않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하여 왔으나, 종종 놀이와 학습이 발달을 위한 도구나 
지식성취를 위한 방법적 차원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해 보는 노력
이 요청되고 있다(임부연 외, 2019). 현재 유아들이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손쉽
게 접하며 세계적으로도 유아들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높아지게 되면서 멀티미디

1) 한미유치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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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활용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례에 소개되는 디지털매체인 웹캠은 유아들이 놀이상황에서 웹캠을 어떻게 이해하고, 

웹캠을 통한 자신과 주변의 인물들과 상황 그리고, 환경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소개는 유아를 좀 더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매체자체로써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유로운 유아 디지털 놀이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국내외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의 자유로운 디지털놀이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상
학적 시각으로 관찰 및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놀이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을 이
해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디지털 사용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시
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본 론

1. 놀이와 유아교육과정
1) 놀이의 의미와 가치
｢2019 개정 누리과정(안)｣ 은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인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놀이시간
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의 문장을 명시하였다(김은영, 2019). 이를 통해 정부의 교육혁신 방
향에서 강조하는 놀이와 쉼,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통일감 있게 추진하고
자 하였다(김은영, 2019).

포스트모던 관점에서의 자유선택활동의 시간과 공간은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변할 수 없
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형적인 시간표에서 탈피하는 것과 더불어 유아들과 함께 재
구성해야 한다는 관점(김보라, 2013)에서 유치원은 유아가 놀이에 대한 흥미 있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확장 되어야 한다. 그동안 유치원 현장에서 관찰
을 통해 비구조적 자유놀이 환경을 통해 유아들은 스스로의 욕구와 흥미에 따라 놀이시간 
및 놀이공간을 자유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운영하는 놀이주체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
었고, 스스로 새로운 놀이규칙을 만들고 다시 깨는 순환적 반복을 통해 놀이에 몰입하고 변
형하며 재창조하는 능력 또한 보여주었다(임부연 외, 2008). 

놀이는 단순한 행동 범주라기보다는 다면적이며, 매우 복잡하다(지성애, 2019). 그러나 교
육 및 심리 연구자들은 놀이의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다음처럼 서술한다. 

ㆍ놀이는 즐겁다. ㆍ놀이는 저절로 일어난다. 
ㆍ놀이는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된다. 
ㆍ놀이는 본질적으로 내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ㆍ놀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ㆍ놀이는 상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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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놀이는 규칙으로부터 자유롭다. ㆍ놀이는 놀이하는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 
ㆍ놀이는 의미가 있다. ㆍ놀이는 단편적이다(episodic). 
ㆍ놀이는 현실에 기반하여 발현된다.
2) 놀이중심 교육과정(발현적 교육과정)
발현적 교육과정이란 계획 또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특정

한 장소에서 특정한 학습자가 반응적이 되도록 요구하는 계획의 과정이다(조은지, 2011). 즉 
이미 계획되어 잘 짜여진 학습과정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학습자와 교사가 그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은지, 2011). 
유아중심 학습의 이론은 교사가 일반적인 교육 및 활동의 목표를 설정은 하되, 프로젝트나 
활동의 구체적인 교수안은 미리 수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는 유아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미리 어떤 활동들이 일어날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유아들의 관심과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을 포
함하고 있다(유구종, 2007). 이러한 발현적 교육과정 속에서 21C가 요구하는 반응적이고 반
성적인 유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록화(documentation)는 필수적인 과정이다(오
문자, 1998).

3) 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
임부연과 손연주(2019)에 의하면, 현재의 교육과정은 조금 더 ‘열림’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발현적인 놀이 맥락의 공간을 융통성 있게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교육과정을 
살아있는 것으로 접근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움의 장을 열어줄 뿐, 아이들이 직
접 놀이하고 배우는 삶의 시간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와 아이들, 교육과정이 
앞으로 함께 놀이하는 놀이 감수성, 놀이에 대한 고민, 민감성, 창작성, 즉흥성, 융통성과 같
은 역량들을 함양함으로써 노마드적1)이고 예측 불가능한 ‘놀이~배움’을 실현해 나갈 수 있
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통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이것은 교사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를 벗어나서 유아와 함께 배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한다. 

1)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로, 제한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유목민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유목민(遊牧民, Nomad)의 시대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휴대전화, 노트북, PDA 등과 같은 첨단 디지털 장비를 휴대한 채 자유롭게 유랑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이후 시공간
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로 정착되었다. 캐나다 
미디어학자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11∼1980)은 30여 년 전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자 제품을 이
용하는 유목민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라틴어로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가 그의 저서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1968)에서 ‘노마디즘(nomad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노마드 [Nomad] (콘셉트커뮤니케이션, 2014. 4. 15., 이현영).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 90 –

현장의 교사 역할은 ‘놀이~배움’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과 함께 그 속에서 포착되는 아이
들의 ‘배움’을 전문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후 기술하고 관찰·기록하며 교육 분야에서
는 전문가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실증적이고 가시적인 학습이 아니
라 잠재된 역량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의 발현과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봄’에서 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Arnold,2014), 그만큼 아이-존재와 놀이, 삶의 가치
를 풍요롭게 읽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임부연 외 2019).

유아 놀이의 재조명, 그리고 교육적 함의’에서 자유놀이와 더불어 유아의 놀이 주도성과 
자발성이라는 유아의 놀이의 본질을 보존하는 교사의 역할 중재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
하였다(지성애, 2019).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적합한 중재는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방
해하기 보다는 유아 놀이를 확장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유아 간 진정
성 있는 교감을 바탕으로 한 교사의 놀이 중재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으
로 본다(지성애, 2019). 

놀이 2017, 놀이로 유아교육 본질 찾기(경기도교육청, 2017)에서 유아 주도적 활동에서 적
절한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ㆍ도움주기－유아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
ㆍ함께 놀기－놀이자로 참여함으로써 놀이에 필요한 기술,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 등 긍

정적인 모델링을 제공한다.
ㆍ이끌어가기－새로운 놀이 주제와 방향을 제안하거나 기존의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의 방법을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ㆍ지지하기－유아가 놀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놀이 장면을 말로 설명하도록 

격려한다.
ㆍ개방적 환경 조성하기－놀이가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유아가 자율적으로 

놀이를 탐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개방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놀이2018, 유아교육, 놀이로 풀다(경기도교육청, 2018) 에서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을 통

해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교사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ㆍ놀이중심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ㆍ놀이중심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은 유아의 놀이 확장을 위해 교사의 ‘융통성’이 발휘되어

야 한다.
ㆍ놀이중심교육과정은 유아를 존중하고 유아의 놀이성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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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놀이중심교육과정은 교사의 관찰을 통해 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발현’되도록 한다.
ㆍ놀이중심교육과정은 교사의 놀이 탐구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놀이2019, 놀이로 유아의 삶을 담다(경기도교육청, 2019) 에서는 놀이 들여다보기(교사의 

시선으로 보기, 유아의 시선으로 담기), 놀이 이해하기(놀이 흔적 남기기, 놀이 속 의미 찾
기), 놀이 여정 담기(놀이를 함께 하는 교사, 놀이 자라는 유아)를 통해 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4)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놀이 
구성주의 과점에서 놀이의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흥미에 의해 선택한 놀이에 참여한 유아는 놀이 속에서 

학습을 경험한다. 2) 유아의 자발적 흥미가 있는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지능과 지식을 구
성해 간다. 3) 물리적 지식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실패
는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기르고, 성공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4) 진정
한 놀이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흥미와 실험과 협동이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유아 자신이 원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내면의 방식에 따라 능력을 발현시켜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

5) 진정한 자유선택활동 
교사는 진정함 자유선책활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한다.
1) 진정한 자유선택활동이란 유아가 자신의 자유의지 또는 자발성과 능동적인선택에 의

해 활동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2) 자유선택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가 진정으로 원
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일이다. 3) 교사가 이미 선택해 놓은 교재와 교구 안에서 유아들이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제한된 자유다. 4) 모든 교실의 유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하다. 5) 유아들이 진정으
로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기 보다는 교사에 의해 활동을 할당 받거나 적어도 교사
가 이미 선택의 범위와 정도를 조정해 놓은 활동 안에서 제한된 선택을 하게 된다.

2. 놀이에서 유아의 흥미 확장하기의 실제
1) 기록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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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흐름의 예시

 

3) 공유1- 가정과의 공유(반과 반 사이의 경계 허물기)
교실의 놀이 이야기를 가정과 공유하는 ‘공유 모임’과 교실의 놀이를 직접 참여하는 ‘참여 

수업’을 매개로 교실의 놀이를 확장하며 H유치원 교육에 관한 큰 맥락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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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2- 공간의 공유
인접한 교실은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놀이한다. 두 교실이 만나는 공간만 아니라 서로의 

교실이 방문하며 다양한 관계 맺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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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3- 놀이의 공유(어린이 기록작업)

6) 놀이의 실제 - (1) 영상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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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놀이의 실제 - (2) 웹캠(천장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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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발견, 확장 그리고 융합
천장 카메라는 2018년 종달새반 놀이가 벽에 전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사도 어린이도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천장웹캠은 사진 촬영 기능과 동영상 기능이 모두 있으며 처음에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다가 유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동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위와 옆 두 곳에 설치된다. 웹캠과 관련된 놀이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에 만5세 어린이 이야기인 “몸으로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로 시작된 웹캠은 2018년에
는 몸 글자 대회를 시작으로 상형문자를 만드는 놀이까지 진행 된다. 2018년에 교사는 이것
을 ‘몸 문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만5세 새 반(만5세 반 이름은 새와 관련되어 
있음) 중 두 반에서 웹캠을 할용 한 놀이가 진행되지만 반마다 이야기는 다르다. 놀이의 실
제에서 소개된 2019 천장 웹캠은 교사보다는 어린이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놀이다. 현재 H
유치원의 교실과 복도, 현관 등 다양한 공간에 디지털매체들이 놓여져 있는 자연스러운 환
경이다. 종달새반의 10월 활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학기 천장 카메라는 어린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며 친구와 자신의 몸짓을 살펴
보고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배경과 몸짓을 구성해 보는 시도를 하기를 바랬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사의 지원에 몇 가지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어린이들은 이야기
를 함께 구성해 보는 것 보다는 다양한 효과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효과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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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러 나라(효과: 거울, 엑스레이, 흑백, 색연필, 열 카메라, 만화책...)에 여행을 간다는 이야
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이야기 구성으로 흘러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관심은 효과
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여 지는 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어린이들의 관심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놀이를 들여다보면서 ‘움직임에 음악을 함께 하게 하면 어
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움직임이 크기에 처음에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놀
이 해 보게 하였을 때 아이들은 정말 신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위험하기도 
하기에 조금 느린 음악을 지원하자 “흥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
이는 멈춰집니다. 흥이 없기에 멈춰진 놀이를 흥을 더 해서 놀이를 지속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
다 어린이들과 안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흥이 있는 음악을 지원해 주
고 있습니다.”

 (활동안, 2019.10.)
 

종달새반 유아들은 음악에 맞춰 이야기가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갔다. 디지털이라는 것
이 웹캠을 활용한 놀이 속에서 어떠한 발견과 확장 그리고 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
로 결론을 써가려한다. 디지털놀이라는 것이 혼자놀이, 거친 신체놀이 등과 같이 따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놀이를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발견하고, 확장, 융합시켜 주
느냐에 대한 것이다.

발견은 큰 의미에서는 놀이가 다양해지고 확장되었던 장면, 새로운 놀이의 창안과 놀이 
창안에서의 디지털 매체의 역할인 촉매로서 시간, 공간, 규칙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제한적
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놀기, 놀이감의 발견, 기능의 발견, 새로운 주제의 발견 등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는 1) 놀이의 발견 2) 기능의 발견 3) 재미의 발견이다. 확장은 디지털이 있
기 때문에 기존의 놀이보다 다양하게 확장되었던 장면, 결국 디지털 매체는 놀이를 확장, 
기존의 놀이가 열리는 것도 있고 새로운 놀이로 전개, 공간과 시간의 확장, 보여 지는 관점
의 확장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는 1) 관점의 확장 2) 언어의 확장 3) 놀이의 확장 4) 교
사의 지원을 통한 확장이다. 융합은 현재와 과거의 융합이며, 웹캠의 제한된 공간과 전체 
공간의 융합이며, 글과 몸의 융합, 남기기와 지우기의 융합이 일어난다. 웹캠놀이에는 음악
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놀이가 창출되며, 진정한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현재와 과거의 융합 2) 음악과 상상의 융합 3) 음악과 영상 그리고 
효과의 융합이다.

이번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자료를 재구성하는 시간을 통해 위기
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스스로 언젠가부터 즐거움과 평온함은 
행복으로 힘듦과 어려움은 불행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아들의 놀이를 바라볼 
때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원감인 내가 먼저 동요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기
는 아이들의 삶에 필연적인 것이며 심지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그것
을 극복함으로써도 성장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의 존재 자체가 유아들의 본질과 자신의 미래
를 만들어가는 능동성을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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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1)

안 지 영2) 

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의 성찰

1. 윤리적 딜레마의 시작
연구라는 본질 자체가 타인의 생각과 삶을 알아내고자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는 타인의 

일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묻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며, 그들이 행동하는 바를 분석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등,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필요로 하기도 한
다. 연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연구의 행위적 특성들로 인해 연구자들은 자신이 수행하
고 있는 행위에 관하여 윤리적 문제에 심각하게 맞부딪히거나, 혹은 겉으로는 문제시 되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 스스로 내적인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구적 특성 때문에 연구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O’reilly, 
2012)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윤리(Ethics)’는 얼마든지 연구자의 편의대로 해석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Morrow & Richards, 1996). 이러한 이유로, 윤리적 문제로 인해 연구를 수행하
는 연구자들은 더욱 사려 깊게 연구대상에게 접근해야 하며,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연
구의 해석과 이해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탈실증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의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러한 연
구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나온 맥락과 연구대상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양적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로,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로 지칭되는 연구의 대상이 유
아 혹은 그들의 주변 환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자신의 연구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자신의 연구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는 
유아나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 것인지, 자신의 텍스트들이 그들에 대한 
진실성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연관성들이 파생되지는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들이 생길 것이며, 이러한 질문들은 손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
1) 본 학회의 강연원고는 발표자의 ‘유아’ 대상 질적연구의 연구윤리와 진정성(2015) 내용을 수정·축약 및 재구성하였습

니다. 본 연구는 본디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쓰였으나, 연구방법의 논리를 넘어서서 ‘유아’라는 대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
고자하는 모든 연구에서 숙고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윤리성’과 ‘쓰기 행위의 진정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
니다.

2)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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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연구 속에 담겨있는 연구윤리는 매우 복잡하여 단 한가지의 명쾌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Mason(2002)의 말대로, 연구자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
하고 가능한 가장 최선의 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윤리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실질
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Bourgois(1990)의 언급대로 연구의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어떤 확실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거만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연구자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면과 이론적인 측면 모두
에서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라는 질문 
자체만으로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학계에서 통용되고 합의된 윤리의 문제를 넘
어서, 또 다른 마음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연구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
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 연구자 자신의 연구에 대한 반성
적 성찰과 고백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전은희, 2012). 김미덕(2013)은 ‘성찰’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자기 비판적인 행동이며, 연구자 자신이 이러한 성찰을 통
해 세계와 현상을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즉,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바로 인
식하고, 연구자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평등한 관계
를 고민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유아’ 대상 연구의 윤리지침에 대한 성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연구자는 자신이 의도한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연구의 결과에 도달
하기 위한 도구화가 되기 쉽다. 이러한 연구자의 의도성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윤리적 고려에 대하여 간과하게 할 위험을 존재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연구
대상(혹은 정보제공자)를 위한 복지와 안녕에 대한 지적과 연구자들의 자기성찰적 반성을 
기초로 하여 여러 학회 혹은 협회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인류학회의 윤리규정(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Anthro- 
pological Association, 2004)은 연구의 윤리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연
구를 시행함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대상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자
의 설명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한 연구는 
외부인에게 노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물론 연구의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 간
의 상호호혜성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한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때의 보상은 상식적인 의미로써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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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dley(1980)도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보제공자를 먼
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연구대상자(정보제공자)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복리를 
보호해주고,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권리, 이해관계, 감수성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그
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수집과 최
종 보고서에는 그들이 익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름과 장소 등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정보제공자)를 사적
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연구자가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정보제공자를 이용
하는 것은 곧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완성되면 정보제공자가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인류학회와 Spladley의 연구윤리에 대
한 지침은 매우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영국의 의학연구에 관한 윤리적 지침 중 유아와 연관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윤리지침(Ethical Conduct of Med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2000)이 발표되었고 구
체적인 지침은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어
린이3)가 포함된 연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윤리적 방법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둘째,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만의 흥미의 세계가 있는 
독특한 존재이다. 셋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 답을 얻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넷째, 연구의 과정은 도덕적이고 합
법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연구계획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섯째, 어린
이,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법적으로 타당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윤리적 
원칙은 연구에 있어서 유아(혹은 18세 이하 청소년까지)라는 연구의 대상이 어른과는 달리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임을 인식한 발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적 연
구가 미성년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윤리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다
른 학문 분야에서는 유아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아대상 연구에 대한 윤리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BSA)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가 나이, 사
회적 지위, 무력한 존재인 경우와 같은 요소에 의해서 특별히 유약한(vulnerable) 경우에는 
특별한 보살핌(special care)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한 보살핌’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불리한 조건, 즉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없거나 
낮으며’, ‘무력한 존재’라는 항목에 모두 해당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종의 지침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잠재된 윤리적 딜레마를 풀어나가는데 기준

3) Ethical Conduct of Med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2000)에서는 ‘children’을 18세 미만의 모든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hildren’을 ‘유아’로 명칭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이기에 ‘어린이’라는 
명칭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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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며, 연구의 시작과 끝에서 자신의 연구를 되돌아보는데 유용한 잣
대가 되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rrow와 Richards(1996)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들, 즉 유아들의 인종, 종족, 성별, 위계 사이의 다
양한 윤리적 문제를 모두 다루지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지침도 연구자 개인이 연구현장에서 시시각각 당면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법이 되지는 못한다. 연구현장에서의 연구자는 고독한 존재이며, 
결국 자신의 앞에 놓인 윤리적 선택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3. 성인 연구자와 어린 연구대상과의 관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층위의 권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러한 권력 메커니즘은 연구대상과의 접촉, 그들과의 관계 맺음, 인터뷰, 글쓰기의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출판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한다(Wolf, 1996; 김미덕, 
2013 재인용). 이러한 권력의 중층성은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간의 권력관계가 다
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고, 동시에 그러한 권력관계는 연구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
내 공존하게 된다.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불평등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그 대상이 소수자일 때 더욱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특수 상황에 놓인 여성이거나, 혹은 연령이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
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
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연구대상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는 것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한
다. 그러나 연구동의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낸 동의가 연구에 대
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인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강원·
임소연·하대청(2013)은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가 비윤리적인 것인
가, 아니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 다 윤리적인 것인가, 혹은 연구에 대하여 모호
하게 설명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비윤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
써 연구동의서가 갖고 있는 이중적 양면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자들이 연구에 동의하기 전까지 연구자는 그들의 참여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민감
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한 자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오히려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자세에 대한 측면보다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들이 서명한 이 종이가 있으니 그들은 연구에 참
여해 줄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책임감을 그들에게도 떠넘긴 것 같은 상황
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서덕희(2012)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연구자 자신은 청정한 상태에서의 자율적 계약 맺기
라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의 전문성이 일종의 압력이 되고 있다고 성찰하였다. 즉, 연구에 대
하여 속속들이 알지도, 알 수도 없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형식적인 절차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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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신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절차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위하여 거
짓을 말하지 않고, 최대한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연구대상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연
구대상은 내용을 안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연구에 동의하면 연구윤리가 지
켜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동의의 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은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였다면,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연구에 참여하는 자는 ‘연
구의 객체로서 소비’되기 시작하는 권력 관계가 발생한다. 특히 그 대상이 유아일 경우에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위계적 관계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한 대상과의 위계관계이다. 연구자가 연구의 현
장에서 연구대상과 사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상호호혜성,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Mason, 2002).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린 연구대상과의 관계 이상의 또 다른 관계성
이 중첩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yall(1994)은 
연구에 있어서 어른들을 인터뷰하듯 아이들의 이야기만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여
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아는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인 것을 구별
하지 못 할 수 있으며, 유아들은 인터뷰하는 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며, 아이들이 하는 
대화나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어른들에게 들어왔던 바를 말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연구자와 어린 참여자 간의 위계적 관계로부터 오는 불평등한 관계는, 이강원·임소연·
하대청(2013)이 지적하였듯이, 그들 간의 대화를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생산해내는 텍스트의 
연장일 뿐이며, 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조차 연구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 대상자인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능력을 존중
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은밀하고, 침략적이고, 착취하며, 학대하는 연
구’(James, 2007)가 되는 것이다. 즉 연구자의 특권,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연구자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과 유아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과의 특정한 간주관적 관계’(Toren, 2005)는 아이들과의 상
호작용에서 의미 없음으로 무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당하는 이로서의 유아들은 상
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주변화 되고, 제외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반해 전문가로 지칭되는 
성인 연구자는 힘이 있고, 수준 높은 지위를 취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런 위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Clifford와 Marcus(2000)는 연구자는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며, 연구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아대상 연구의 위계 관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은 연구 대상으로서 유아를 보는 관점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orrow & Richards, 1996; Corsaro, 1997; Alderson. 2000; Christensen & Prout, 2002; 
James, 2007).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진실성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 아이들을 보는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구과정에서 진정한 참여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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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Ⅱ. 연구대상으로서 유아를 보는 관점
1. ‘행위자’로서의 유아 

연구자와 연구대상으로서의 유아 사이에 만들어지는 권력관계는 유아의 ‘목소리’를 왜곡
시킬 수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권력에 대한 인식은, James(2007)의 언급대로,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연구의 과정이 더욱 정치화되도록’ 만든다. 

윤리(Ethics)라는 것은 도덕적 원칙과 행동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다(Morrow & Richards, 
1996).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윤리적 잣대를 갖는 것은 자신의 연구가 정치화되
고 자신의 연구대상이 나타내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욱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는 유아가 자신의 연구로 인해 잠
재적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의 도
덕성을 지키는 것은 ‘연구대상이 되는 이가 나쁜 영향을 받거나 위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
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이 존중받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증
진하는 것’(Sieber, 1993)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도덕적 원칙과 행동의 규칙으로 삼기 위
해서는, 연구자로서 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연구에 임하
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자신의 연구가 어떠한 원칙과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Alderson(2000)은 연구자 자신이 유아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가 
연구의 도덕적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유아’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는 유
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방법, 자료수집, 연구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큰 틀을 달리하도록 
만든다. 즉, ‘관점’은 순간순간 맞이하게 되는 연구자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준거가 되는 것이다. 
유아기의 다양한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아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삶에 대하여 드러내도록 해주
며, 여성학에서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과거의 남성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했던 노력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Bluebond-Langner와 Korbin(2007)은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여성연구가 행동 문화, 사회의 
이론적 부분에서 여성이 중심에 놓이도록 하였듯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관점의 변
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아이들은 자발적 행위자(agency)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
라, 성인 연구자의 도덕적 책무가 중요한 것이다. 

유아를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Christensen & Prout, 2002)로 보는 관점은 유아가 자신
들만의 경험의 세계와 이해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가 그들이 사



연구윤리 / ‘유아’ 대상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 119 –

는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위를 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유아는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경험을 개념화할 수 
있는 존재이며, 단순히 가족의 일부로써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어나
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다(Corsaro, 1997). 이러한 관점에서는 연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면 유아와 성인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의 기본적 원칙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
아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자(actor)로 고려되므로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범위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2. ‘사회적 유아’에 대한 관점 
Morrow와 Richards(1996)는 연구자가 유아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연구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네 가지의 연
구대상으로서의 유아를 보는 관점 중 첫 번째는 ‘발달하는 유아(developing child)’로 보는 관
점이다. 이는 아이들의 능력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낮은 수준이며, 그들의 말은 대부분 
유도되어 이끌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가진 연
구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관찰 등의 연구방법을 취하게 된다. 두 번째는 ‘부족 유
아(tribal child)’로 아이들을 마치 인류학자들이 탐험하여 발견한 새로운 종족이듯, 그들 나름
의 규칙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전혀 알려진 바 없는 모르는 상태의 것이며, 그들의 
존재성은 성인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타인(other)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유
아대상 연구는 참여관찰4)의 연구방법이 적합하지만, 성인 연구자가 그들의 세계에 온전하
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성인 유아(adult 
child)’로 보는 관점으로, 아이들은 하나의 능력 있는 존재로서 인정되고 공유되지만, 아이
들은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축소판 성인이라는 생각에서 전적으로 성인중심의 방식으로 연
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연구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유아를 대상
으로 한 연구방법이 성인에게 적용하는 연구방법과 동일한, 즉 질적연구에서부터 설문지, 
조사연구와 같은 양적연구까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은 유아를 ’사회적 유아(social child)‘로서 보는 관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와 연구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관점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의 ‘성인 유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능력 있는 존재이며 
연구참여자로 공유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아를 성인과 동일한 존재라고 보지 않고, 그
들만의 능력, 다른 개념체계를 가진 존재이며 유아기의 세계는 획일적이지 않고 수많은 다
4) ‘참여관찰’은 ‘관찰’과는 다른 것으로, 인류학자인 말리노브스키(Malinowski)에 의해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 관찰실의 유리벽 넘어 멀리 떨어진 연구대상으로서 대상자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
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 연구자가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는 정보제보자들을 연구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후 참여관찰은 현장연구를 하는 문화기술적 연구, 질적연구의 필수적인 연구방법으로 
자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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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담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각기 모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사소통체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유아대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 즉 놀이, 그림 그리기, 이야기 나누기, 색칠하기 등 ‘유아’라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연구자의 관점이 어떠한가는 단순히 유아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 맥락 자체가 크게 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만약 유아를 보
는 관점이 그저 자신의 연구의 대상자, 연구의 ‘객체’로서 본다면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이해되기 보다는 유아의 의존성, 그들의 유약함과 무능함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유아라는 존재가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평가가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부모나 선생님처럼 유아 주변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성인들의 설명을 통해
서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아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온전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
기 때문에 유아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진실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여기지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유로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유아의 ‘목소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연구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
는 인간’(Spradley, 1980)이라고 보고 있는가?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실상 연구의 ‘객체’가 
아니었는가? 연구참여자로 지칭하고 있는 연구대상인 ‘유아’들을 진정한 의미의 참여자로 보
았는가? 다시 이러한 질문들로 돌아가야 한다. 연구의 시작점에서부터 연구자는 연구 대상
자인 유아들과 동등한 도덕적인 관계맺음으로 출발하였는지, 그들의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와 행위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귀담
아 듣고 보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들을 하나의 ‘주관성을 가진 존재’(Woodhead & 
Faulkner, 2000)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는 단순히 법적으로 타당한 연구를 하
고 있는지, 혹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연구윤리 지침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의 문제만이 아님
을 되새겨 본다. 연구의 윤리는 자신의 연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 어린 연구의 대
상들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도구로서의 연구자 자신이 준비되어있는가의 문제이
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진정성은 아이들의 감정과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
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가 하는 연구자의 의도와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다. 유아와의 연구에서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와 유아와의 실제적 상호작용 과정에서만 의미
를 가진다(Davis, 1998). 즉, ‘연구하는 나’와 ‘연구되어지는 그들’ 사이에서의 만들어지는 관
계와 의사소통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따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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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아’ 대상 연구의 진정성
1. 발견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전통적 과학의 영역에서는 유아를 발달하는 존재로서 ‘유아’라는 하나의 커다란 집단은 
비슷한 유형의 발달과정과 사회적 능력을 지니는 보편적 존재로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발달적·연령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아들의 보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며, 실제로 수많은 기여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문화인류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유아의 특성들이 전지구적인 맥락에
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왔다. 인류학의 거장인 Mead의 사모아 인에 대한 연구나 
Malinowski의 멜라네시아 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온 수많은 문화인류학적 연구
는 아이들이 처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장 발달의 
형태로 성숙해가고, 사고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만은 아님을 드러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진 이론과 연구로부터 발현된 ‘정상적(normal)’ 유아 
발달의 개념과 문화기술적 연구들이 보여준 수많은 증거 사이의 대결로써 여겼다(Bluebond- 
Langner & Korbin, 2007). 즉, 보편적 유아기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를 거부하게 하였다. 유아
가 성장하여 하나의 사회 안에서 문화화되고 사회적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
보다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조(2004)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양’보다 ‘질’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족과 살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술주정뱅이인지 근면한 사람인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을 자세하게 알아야 가능한 것이고, 이처럼 각각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몇 사
람이라고 ‘양’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조리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자라온 아이와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유아의 사회화의 과정과 문화는 분명 다르다. 
또한, 같은 한국이라고 할지라도 서울과 제주도의 문화적 환경은 다를 것이며, 같은 서울이
라고 할지라도 우리 동네와 옆 동네의 문화는 분명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지리적·위
치적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차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곳이든지 집단과 집단
의 차이, 조직과 조직의 차이, 교실과 교실의 차이, 가족과 가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각각이 너무도 다양한 그들 나름의 문화와 독특한 맥락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아의 문화에 대한 의미와 관련하여 Bluebond-Langner와 Korbin(2007)이 인용한 
Toren(2006)의 설명은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 여겨진다. ‘우리 성인들이 그러하듯이, 아이들의 
각각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서 태어났다. 이 세계는 이미 각각의 사물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고, 그들은 시간과 함께 이 의미들을 새로이 만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유아들의 다양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Walsh(1998)가 말한 것처럼, 연구자들은 유아들이 피아제가 묘사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발견을 알리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연구자는 사람들이 듣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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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예를 발견할 때, 그것을 꾸며내고자 한다. 연구자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구자
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탐구의 대상을 접할 때, 연구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전제된 판단
을 내려놓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낯설게 보고, 자신이 경험하고 본 것을 자신의 
지식과 개념 내에서 가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윤리와 진정성의 기본은 ‘당신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꾸며내지 말라
(Becker, 1996)’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연구란 세상이 보기와는 다르다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
해야 한다. 세계가 보이는 대로라면 연구도 연구자도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Walsh, 
1998).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들의 삶과 경험의 다양성에 대하여 연구대상인 유아의 관점에
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유아가 다른 유아와 다르게 구별된다는 다양성은 
유아들이 갖고 있는 보편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이 생산해내는 문화적 맥락에 대
하여 신중하게 인식하여야 하며(James, 2007), 연구의 텍스트 안에서는 각각의 유아들이 갖
고 있는 그들만의 특수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 고유의 문화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
은 연구의 진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유아들을 연구대상자로, 연구참여자로, 그리고 사
회적 존재로서 인정한다는 윤리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상의 행위 안에서의 풍성한 
이면들, 표면 아래에 숨겨진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맥락 안에서의 
유아들의 행위와 반응에 대하여 진정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그 다음의 ‘유아’ 대상 연구를 위하여
연구의 현장에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섭외하였으며, 어떻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익명성과 비밀에 붙이는 것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
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연구윤리의 가장 중요한 코드이며, 이러한 중요사항
들을 항상 고려함으로써 연구과정 중에 닥치게 되는 다른 실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중심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연령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James(2007)의 표현대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
(small voice)를 탐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아주 큰 이슈(large issue)가 될 것이다. 이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의 
윤리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연구자는 유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의 패러다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 가져야 하는 유아에 대한 태도는 그들을 연구의 ‘객체’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유아는 유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유능성’
은 성인의 세계에서 의미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며, 그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관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세계는 모두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그저 ‘일반화된 유아기’를 지나가고 있는 동일
한 집단으로 의미화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성별, 문화, 집단은 모두 다른 색깔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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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하여 들을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각각의 아이들의 구별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의 진정성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가 어떻게 창출되었는가에서 시작이 된다.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타당한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는가가 중요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대상이 유아인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진실한 사실
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능력과 의사소통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맞는 매체를 활용하고, 이야기, 
그림그리기 등의 그들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만이 연구는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연구를 위한 글쓰기의 진정성은 유아들의 문화와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이 재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각각의 유아들의 삶은 다양한 그들의 이야기와 문화와 맥락을 담고 있
다. 우리가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피적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다양한 경
험의 세계를 다 담아낼 수 없게 된다.

‘진짜’를 왜곡하는 것만큼이나 비윤리적인 것은 없는 것이며, ‘진짜’의 삶은 모두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연구자가 그들의 삶을 속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일상의 삶에서 보게 되는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둘러싼 문화와 사
회적 맥락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내는 작은 몸짓과 목소리를 
진정으로 담아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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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

김 수 오1)·조 형 숙2)

Ⅰ. 연구의 필요성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부모는 양육의 과정을 경제

적, 시간적인 부담으로 여기며(조형숙, 정우영, 고선아, 2017)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임현주, 최항준, 이대균, 2012).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
에서 첫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부모는 자녀로 인한 기쁨과 행
복을 경험하고(황지애, 2014) 성숙해지는 기회를 갖게 된다(임선희, 2017). 그러나 첫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가 겪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임선희, 
2017). 부모는 양육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고(이대균, 황주미, 2008) 양육효능
감이 낮아진다(권경숙, 2008). 

이를 위해 어린 자녀를 처음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관심사를 미리 알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의 관심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부모가 양육관심사에 따른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얻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면, 부모의 양육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
으로 알맞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는 어떠한가?
2.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은 어

떠한가?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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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1개월부터 15개월까지의 영아기 첫 자녀를 양육하는 4쌍의 부부 8명을 연
구 참여자로 설정한 후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4차시에 걸쳐 녹음 및 기
록, 이메일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자유롭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1차 면담 중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의 과정 중에서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토대로 2차 면담과 3차 면
담을 진행하였고, 4차 면담에서는 양육태도와 양육역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불
어 SNS나 수기를 통해 작성한 부모의 육아일기를 문서 자료로 수집하였다.

2. 자료 분석
녹음으로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으며 이메일로 수집된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다. 

그 결과 A4용지 72장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읽으며 의미 있는 부분을 표시하였고 표시된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단어를 통해 핵심어를 찾는 과정을 거쳤으며 핵심어에 따라 면담자료와 문서자료를 분
류하였고 유사한 개념을 유목화 하였다. 이에 오세희(2015)와 이지현(2010)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관심사를 건강, 놀이, 교육, 발달, 환경 등 5가지로 범주화하였으며 위의 
과정에서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석사졸업생 1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영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심사

부모의 양육관심사는 자녀의 건강, 놀이, 교육, 발달, 환경 등으로 나타났고, 이 중 특히 
건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의 하위항목으로는 수면, 섭식, 배변, 질병 등
이 있었으며 이 중 수면과 섭식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하였으며 놀이가 자녀의 양육에 중요하다고 여
기고 있었다. 놀이에 대한 하위 양육관심사로는 놀이 방법, 놀잇감, 발달시기에 따른 놀이, 
놀이에 대한 자녀의 반응 등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본생활습관이나 훈육, 부모의 모델링을 가정에서 부모가 제공
하는 자녀의 교육이라고 여겼으며, 첫 자녀가 아직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영아임에도 불
구하고 자녀의 이후 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녀의 발달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발달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발달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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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중에서는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에 관심을 보였으며 시기에 따라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발달에도 차이를 보였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 양육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변화하
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관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2.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
연구 참여자는 양육관심사를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부모 및 조부모, 지인, 병원, 서적, 양육 
프로그램, 인터넷, 양육 커뮤니티와 아내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었으며 양육관심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
법을 함께 이용하며 그 과정에서 양육관심사를 해결하는 모습과 동시에 취득한 정보를 실
질적으로 자녀에게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첫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 놀이, 교육 발달, 환경 등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취득하며 양육지식을 형성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
한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양육관심사를 갖기도 하지만 서로의 
양육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양육관심사를 가졌다. 어머니는 남편에게서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며(이지현, 2010), 배우자의 양육지원과 양육보람은 양육효능감에 영
향을 미친다(현정환, 2020). 자녀에 대한 양육관심사를 공유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취득하는 경험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보람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부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는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부부가 함께 취득한다는 점에서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첫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양육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며 자녀의 
월령, 양육환경, 양육태도 등에 따라 비슷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정보를 공유하며 실제
적으로 적용 가능한 양육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언택트 시스템을 
활용한 양육정보 포탈을 형성하고, 영・유아를 월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
를 알맞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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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형성 배경1)

김 규 나2)·조 형 숙3)

Ⅰ.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저출산(low fertility rate)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합계출산율 추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
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장
기화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정성호, 2018) ‘저출산의 덫
(hypothesis of low fertility trap)’에 빠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를 초
래할 것이다(이삼식, 2010). 

합계출산율 감소와 함께 혼인율 또한 감소하였다. 박창우(2018)는 결혼지연과 저출산 현
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남녀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상승하는 결혼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
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정성호, 2018).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
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존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홍보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저출산 현상 해결하기 위해 기혼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미혼자
를 대상으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한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는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다. 혼인율 증가는 출산율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혼 남
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권소영 외, 2017). 경제적 
요인은 결혼 지연뿐만 아니라 출산 지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유삼현,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여유가 생긴 뒤 결혼을 하고 
1) 본 논문은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3)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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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하는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다(도난영, 2018). 맞벌이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안정적
인 생활을 유지하고 주택마련이었다(김동현, 전희정, 2018).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박수미, 
2008; 박지현, 주영아, 2020; 이성용, 200). 미혼남녀의 결혼 지연은 결국 출산 지연을 초래한
다(강유진, 2017; 김미예, 송영숙, 2012). 출산 지연은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며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는 저출산을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박점미 외, 2019; 황인자, 2020).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미혼남성이 대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혼남성의 결혼의지 저하 및 결혼관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출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우영, 조형숙, 안혜준 2019; 최연주, 2020). 특히 미혼 
남성의 결혼지연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저출산 현상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결혼에 대한 인식 형성 배경
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자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 형성의 배경 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5주 동안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 5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심
층개별면담(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연구 참여자
의 면담 내용에 대한 의미 해석이 어려운 경우 전화 SNS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면담 내
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다. 심층개별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였
으며, 면담은 반구조화면담 형식(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답변과 상황에 따라 중간에 다른 질문을 더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
게 면담을 진행하였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적합한 면
담 질문인지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검토와 미혼 남성 사무직 종사자 2명의 검토를 통해 신
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구 참여자들이 편
안한 마음으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시, 김한별, 2012).  객
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 연구 문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타당성 및 신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유기웅 외, 2012).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
구 참여자들에게 확인하여 연구자가 왜곡 없이 분석하였는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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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결과
첫째, 미혼 남성은 결혼을 위한 물적 조건 마련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들 모두 주택마련을 위해 전세대출과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나아
가 결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결혼을 지연하고자 하였다.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 후 여성과 함께 맞벌이 부부 생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통해 새로 갖게 되는 가족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어려
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받기 싫어
하였으며 혼자 살아가기에도 힘든 현실이라고 말하였다. 결혼을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없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상호 이해가 되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결혼생활이 아직은 시기적
으로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이 개인의 시간과 희생해야 하는 것이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생길 경우 자신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
하였다. 자녀 출산은 일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의 체력적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와 친구의 결혼 생활을 간접경험하며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
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자녀와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체력적 심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녀는 더 없이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 양육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양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주변의 양육 관련된 이야기를 통
해 간접경험하며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남정은, 2013). 

Ⅳ. 결론
본 연구는 미혼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기까지의 다양한 경험

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혼 30대 미혼남성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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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김 선 희1)·윤 재 희2)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

하면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심리적 
요인은 부모 개인이 겪은 경험이나 심리상태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원가족으
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 부모의 성격, 기질, 낙관성, 공감능력, 우울, 불안 성향 등이 연구되
고 있다. 반면 사회·환경적 요인은 자녀, 부부, 직장동료와 같은 사회관계나 부모를 둘러싼 
환경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역할갈등, 결혼만족
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인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호요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취약성이 높은 집단이다(이승하, 배
정호, 2016; Scheithauer, Niebank, & Petermann, 2000). 이 시기 부모는 인생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라는 새로운 발달과업이 나타난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자녀 양육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과 개인 생활에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Webster-Stratton, 
1988). 또한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 사랑, 존중, 더 많은 상호작용, 더 많은 안전
과 보호 등의 부모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김명희, 2009), 부모는 가사와 경제적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가중되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요인은 자녀 양
육에 대한 부담감, 양육 죄책감 및 부정적 양육태도 등을 유발하여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방해할 가능성 크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 간의 전체 효
과크기는 어떠한가?

1)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2)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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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개인·심리적, 
사회·환경적)의 효과크기와 하위변인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양육태도’를 주제어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다. 양육태도와 관련된 국내 연
구는 Shaefer의 양육태도 모형에 기초한 측정 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진다정, 이
승연, 2019), 1980년은 한종혜(1980)에 의해 Shaefer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가 번안되어 사용된 
시기이다. 이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명
확하게 규명하고자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으로 구분했다.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으로는 개별 연구의 연구대상자(P: population or particpants)는 ‘영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이며, 연구결과(O: outcomes)는 양육태도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양
육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역할갈등, 스마트폰 중독 등이다. 그리고 연구설계 유형(S: study 
designs)은 양육태도와 위험요인들 간의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과정은 문헌발견, 문헌선별, 선정기준 검토, 최종선정 순으로 이루어졌으
며, 최종선정 된 분석대상 논문의 출간연도 및 출간상태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최종선정 된 분석대상 논문의 출간연도 및 출간상태 특성
출간연도 출간상태 N 전체(%)

1980년 ~ 1990년 학술논문 0 0(0.00)학위논문 0
1991년 ~ 2000년 학술논문 0 2(6.67)학위논문 2
2001년 ~ 2010년 학술논문 0 6(20.00)학위논문 6
2011년 ~ 2020년 학술논문 3 22(73.33)학위논문 19

전체 30(100)

Ⅲ. 주요 결과 및 결론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 간의 전체 효과크기

는 거부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정적인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애정적 양육태도와 



제 1 학술분과 / 가족지원  

– 137 –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적인 효과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높아지면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되는 거부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는 
높아지고, 긍정적 양육태도로 분류되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는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울, 불안, 완벽주의, 양육스트
레스, 역할갈등,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단일차원의 연구들이 위험요인으로써 영향력이 있다
는 사실을 밝혔다.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상대적
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애정적, 통제적, 자율적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거부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결
과이다. 부모가 위험요인에 노출되면 자녀를 방치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형태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소진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
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요구를 
인식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고갈(Freudenberger, 1974)의 현상으로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위험요인의 하위변인별 효과크기 결
과를 종합해보면, 통제적 양육태도를 제외하고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양육태도는 개인·심
리적 위험요인보다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특성으로 양육스트
레스, 역할갈등, 스마트폰 중독 등 과도한 외부자극에 의해 야기된다. 외부자극은 긴장감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개인·심리적 위험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로 인
해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 상태가 위태로워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현정, 1997). 이
를 통해 부모 양육태도 관련 위험요인은 하나의 단일차원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복합적
으로 상호작용하여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부모의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는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지
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시 대상(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2 학술분과 논문 발표
교사론

좌장 : 정대현 교수(총신대학교)

•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 141
정미선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강도희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채영란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의식 수준 및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 145
채영란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연정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주영미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강춘자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수아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관계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149
이상미 (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문병환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 유아교사 양성 개선에 관한 예비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153
서혜정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제 2 학술분과 / 교사론  

– 141 –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
정 미 선1)·강 도 희2)·채 영 란3)

Ⅰ. 연구의 필요성 
최근 영유아교사의 비리와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행동, 열악한 환경, 인력부족, cctv 설치의 부담감 등 교사들의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학대로 연결되어 진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는 교사가 행복한 교육과 
보육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실패로 
인해 영유아들이 학대를 당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 교사들은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작용과 행동지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활동한 후 평가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외에도 학부모와 관련된 
업무, 행사와 관련된 업무, 사무와 관련된 업무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강문
숙, 황해익 2008; 정민정, 김유진, 2009)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영유아교사는 원장과 
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간섭, 동료교사와의 관계, 업무의 연장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영유아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적절히 해소되지 않고 부
정적 정서상태가 유지되면 불만족을 가져와 보육교사의 소진이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김채봉, 조혜경, 박미선, 양경수, 2016),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권경이, 2015). 그러므로 영유아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위험요인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권혜리, 2020).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표된 국내 학위논문, 학술지를 바탕으로 영
유아교사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시기, 주제, 대상 및 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0년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석·박사 학위논문, 

1)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2)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3)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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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게재된 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수집된 논문은 
총 723편이였으나 검색한 논문 자료 중 그 내용이 교사와 관련되지 않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석박사 학위논문 242편, 학술지 논문 181
편, 총 423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1)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시기별 동향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최근 2020년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포함한 10년 간의 연구물들

을 가지고 영유아교사 스트레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주제별 동향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스트레스 종류를 분석하여 직무(수업지도, 업무, 교사역할)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테크노 스트레스, 안전사고 스트레스, 실습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로 분류하였다.

3)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대상별 동향
연구대상은 유아교사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으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유아, 영아, 

영유아), 현직교사가 아니고 유아교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로 분류하였다. 
4)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법별 동향
연구방법의 분석 기준은 선행연구(국지윤, 채영란, 2017)를 참고하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구분하였다.

3. 연구절차
1단계 스트레스 관련 검색을 통한 분석대상 논문을 추출하였다. 2단계는 검색된 스트레스 

관련 논문의 분석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3단계는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논문을 
기초자료로 목록을 구성하였다. 4단계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코딩 기준을 정하고 코딩을 
실시하였다. 5단계는 자료 분석의 단계로서 코딩된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자료는 연구자의 신뢰성 및 분석기준의 타당성을 검증 받기 위해 유아
교육학과 교수 1인의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였고, 최종적인 결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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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결과
1.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연도별 연구 동향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논
문
수

(%)

학위 석사 8 15 9 17 18 28 24 19 28 23 22 211
박사 2 · 1 5 1 3 4 2 5 4 4 31

학술지 10 14 14 9 20 24 24 13 19 15 19 181
계 20 29 24 31 39 55 52 34 52 42 45 423

2.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주제별 연구 동향
분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편
직무 20 28 23 31 36 52 46 29 47 35 42 389(91.9)

대인관계 · 1 1 · 2 1 3 2 3 4 2 19(4.5)
테크노 · · · · · · · 1 2 · · 3(0.7)

안전사고 · · · · · · · · · 1 · 1(0.2)
실습 · · · · 1 · 3 · · · · 6(1.4)
진로 · · · · · 2 · 1 · 1 · 4(0.9)
취업 · · · · · · · 1 · · · 1(0.2)
총계 20 29 24 31 39 55 52 34 52 42 45 423(100)

3.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대상별 연구 동향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보육
교사

유아교사 11 17 13 16 8 15 17 13 15 16 13 154
영아교사 5 7 1 4 10 11 6 3 12 6 4 86

유치원교사 9 11 10 15 18 18 24 11 17 12 21 166
예비교사 · 1 1 · 3 2 2 4 · 2 2 17

계 20 29 24 31 39 55 52 34 52 42 45 423

4.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법별 연구 동향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편

양적연구 19 27 23 30 38 55 51 33 48 42 42 408(96.4)
질적연구 · 2 1 1 1 · 1 · 2 · 2 10(2.4)
문헌연구 · · · · · · · 1 · · 1(0.2)
혼합연구 1 · · · · · · 1 1 · 1 4(0.9)

총계 20 29 24 31 39 55 52 34 52 42 45 4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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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첫째,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시기별 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23편의 연구가 수행되고, 영유아교사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주제별 동향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연구가 389편(91.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나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를 통해 위험요인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대상별 동향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중 유아교사 스트레스 연구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영아교사, 예비교사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넷째, 영유아교사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법별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408편
(96.4%)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질적연구가 10편(2.4%), 혼합연구가 4편(0.9%), 문
헌연구 1편(0.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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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 수준 및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채 영 란1)·박 연 정2)·주 영 미3)·강 춘 자4)·김 수 아5)

Ⅰ.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해 왔고,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탁하는 연령이 낮아졌으며, 유아교사에 의한 자녀 
돌봄이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곽희경, 2011).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생활하는 유아교
사는 유아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아교사가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 
및 위상과 달리, 현실 속 유아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를 
호소한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으로 보육교사의 인권문제와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격렬한 논
란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당면 과제에
서 유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교사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영석과 이선미(2015)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유아의 안전과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교유기관 유형별로 교사
의 직무만족과 인권인식, 근무환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량과 행복이 곧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유아교육기관별 근로 환경, 직무 만족도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직무 만족과 인권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 교사의 인권을 확립하고, 직
무에 대한 만족과 함께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며, 교사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한층 성숙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사의 근로환경, 직무만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은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교사의 근로환경은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가?

1)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3)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4)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5)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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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G시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로, 국공립유치원 교사, 국공립 어린이
집 유아반 교사,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교사를 중심으로 계층표집 하였다. 2018년 6월 18일
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 연구 협조 동의를 얻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질문지를 직접 방문
하여 배포하였고,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271개의 설문응답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근로환경이 직업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연아, 2012)의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인권에 관
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문헌(문지은, 2016; 송영미, 2016; 양다경, 2011; 조수현, 
2005)을 기초로 김선영(2018)이 수정·보완한 문항들을 종합하여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2)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직장어린이집 1개소의 유아반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3

일부터 2018년 6월 14일까지 2일간 이루어졌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타 정정 및 약간의 윤필이 실행된 후 설문 도구를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연
구의 조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 19일간 광주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유
치원,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유아반을 맡고 있는 유아반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부 작성하도록 하
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기관유형별 근로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기관유형별 직무만족도 및 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과 Scheffee검증을 실시하였고, 직무만족과 인권인식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근
로환경에 해당하는 이산형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직무만족과 인권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회
귀모델에 투입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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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유아교육 기관 유형별 근로 환경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근로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보조교
사 유무, 보조교사의 역할, 대체인력의 활용여부를 교차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기관유형별 
보조교사 유무(χ2=46.02, p<.01), 대체인력 유무(χ2=51.372, p<.01), CCTV 설치 유무(χ2=213.42, 
p<.01) 및 찬반(χ2=51.87, p<.01), 토요 당직(χ2=51.24, p<.01), 별도의 휴게시간(χ2=61.07, p<.01)
과 휴게 공간 존재(χ2=36.42, p<.01), 급여기준 준수(χ2=40.31,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2. 기관유형별 직무 만족도 
유아교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공립유치원(M: 3.74, 

SD: 0.76)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립유치원(M: 2.94, SD: 0.7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분석결과 기관유형별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3.53, 
p<.01). 

3. 기관유형별 인권 인식 
유아교사의 인권인식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유아교사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평균 2.82(SD: 1.03)로 유아교사의 인권이 별로 존중되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4.62(SD: 0.56)로 나타나 인권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인권 침해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3.59(SD: 1.01)
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권 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유아교사의 인권침해 예시
는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과도한 업무, 부당한 요구, 사생활 침해가 있다. 

4.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 상관분석 결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인권에 대한 인식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직무만족도를 포함 인권 인식 관련 세 개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r=.495, p<.001), 인권침해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으며(r=-.428, p<.001), 인권 존중 인
식이 높을수록 인권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r=-.167, p<.01). 아울
러, 인권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인권침해의 수준이 낮아졌다(r=.12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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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환경요소를 통한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의 예측 
직무만족도와 인권인식을 각각 종속변수로 놓고 근로환경에 해당하는 1) 보조교사 유무, 

2) 대체인력 유무, 3) CCTV 설치 유무, 4) 초과 근무 유무, 5) 토요당직 유무, 6) 별도의 휴게
시간유무, 7) 별도의 휴게 공간 유무, 8) 급여기준 준수유무의 변수를 넣어 단계적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을 예측하는 회귀모형(F=35.005, 
p<.01)은 급여기준준수(B=.374, p<.01), 별도의 휴게공간유무(B=.205, p<.01)를 정적으로, 초과
근무 유무(B=-.220, p<.01), CCTV설치유무(B=-.205, p<.01)를 부적으로 예측하여, 4개 변인이 
직무만족도 총 변화량의 약 33.5%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아교사로서의 인
권존중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회귀모형(F=9.497, p<.01) 또한 별도의 휴게 공간 유무
(B=.212, p<.01)와 급여기준준수(B=.176, p<.01)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대체인력유무(B=-.177, 
p<.01), 초과근무유무(B=-.137, p<.01)를 부적으로 예측하여, 4개 변인이 인권에 대한 인식 총 
변화량의 약 1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근로 환경의 차이, 교사의 직무만족도의 차이, 교사

의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직무만족과 인권인식의 상관, 근로환경이 직무만족
과 인권인식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교사 유무, 보조교사의 역할, 대체인력의 활용여부를 교차분석 결과 기관유형
별 보조교사 유무, 대체인력 유무, CCTV 설치 유무 및 찬반, 토요 당직, 별도의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존재, 급여기준 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직무만족도는 국공립유치원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립유치원이 가장 낮은 
가운데, 분산분석결과 기관유형별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
아교사의 인권이 별로 존중되지 않다는 인식이 들어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포함 인권 인식 관련 세 개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를 통해,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인권침해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은 자신이 인권을 존중받
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인권인식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관련 변인 중 급여기준의 준수, 별도의 휴게공간유무, 초과근무 유
무, CCTV 설치 유무가 직무 만족의 변화를 33.5% 설명, 별도의 휴계 공간, 급여기준 준수, 
대체인력여부, 초과근무는 인권인식의 변화를 약 11.2% 예측하여, 근로환경이 교사들의 직
무만족과 인권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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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관계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이 상 미1)·문 병 환2)

Ⅰ. 연구의 필요성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으로 확보된 유아교사의 자율성은 유아교사로서 수행하는 교직

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창의적인 교육을 융통성 있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박혜영, 
김혜순, 2020; Pearson & Moomaw, 2005)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개
인의 성장 발달과 자아성취 및 우수한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한 요인이 된다. 즉 유아교사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교사 자신의 경력과 전문적 능력을 발달시켜(고영미, 이
금란, 2004), 유아에게 다양한 놀이와 교육을 연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아교사의 
자율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자율성을 토대로 유아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
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다. 

유아교육공동체란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차적 공동체로서(석선화, 2019), 모
든 구성원인 교사-유아-부모와의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밀접
하게 공유하는 조직체이다(정계숙, 손환희, 2020). 유아교사는 유아교육공동체를 통해 놀이와 
배움, 돌봄 등의 핵심가치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정계숙, 견주연, 박
희경, 2015). 이러한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사헌신이 기여되고 있다. 교사헌신은 교사
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갖는 심리적 애착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헌신, 전문가로서의 애착, 
유아들의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노종희, 2004; Aliakbar, & Amoli, 2016). 교사헌
신은(박균열, 2008) 유아의 성장 발달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며 노력하는 것(문태형, 2010; 임효
신, 서현아, 2020; 홍창남, 2005)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남호순, 2001)
때문에 교사헌신이 유아교사의 다른 변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는 유아교사 자율성 인식 실태(이현경, 2008), 자율성과 직무만족 관계(김정원, 
민희숙, 2013),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척도 개발(정계숙, 견주연, 박희경, 2015), 유아교육공동
체 형성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석선화, 2019), 유아교사의 교직헌신도와 직무만족 
관계(김희영, 홍지명, 2017), 유아교사헌신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 연구(김혜진, 양진희, 이
쌍철, 손유진, 2017),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공동체 관계(김선구, 1992; 문진미, 2021), 고등학
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 자율성과 교사헌신 관계(고귀영, 2019; 김경인, 2013)가 

1) 전북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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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연구들은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그리고 교사헌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
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아교사의 자율성은 유아와의 상호작용,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유아교육공동체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의 변인과 관련된 연구위주로 이루어졌을 뿐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그리고 교
사헌신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의 자율성과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유아교육공동체가 서
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보고 교사의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칠 
때 교사헌신이 두 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및 교사헌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G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 중인 유아교사 282명이다. 연구도구는 자율성은 조

성만(1997)의 질문지를 연태협(2004)이 재구성하고 김정원, 민희숙(2013)이 수정·보완한 도
구, 유아교육공동체는 정계숙, 견주연, 박희경(2015)의 도구, 교사헌신은 노종희(2004)의 초·
중등학교 교사 질문지를 김하종(2015)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상관분석과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및 교사헌신의 관계 

구분 동반자 핵심가치 유아교육 공동체 전문의식 교육애 교사헌신
학습지도 .371*** .204*** .353*** .524*** .340*** .524***
생활지도 .404*** .296*** .420*** .876*** .343*** .745***
학급경영 .438*** .397*** .493*** .944*** .366*** .801***

연구 및 연수활동 .421*** .419*** .492*** .537*** .405*** .570***
유아교육기관 사무 .444*** .352*** .475*** .640*** .364*** .611***

유아교육기관 경영참여 .433*** .321*** .452*** .599*** .371*** .589***
교직생활 .483*** .394*** .522*** .508*** .509*** .613***

교사 자율성 .569*** .454*** .610*** .867*** .518*** .84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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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및 교사헌신 간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간의 상관계수는 r=.204에서 r=.610의 분포를 
보였으며, 유아교사의 자율성과 교사헌신의 상관계수는 r=.340 에서 r=.944의 분포를 보였다. 

2.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SE β t R2 F

1
(독립 → 매개)

교사 자율성 →
교사헌신 .387 .015 .841 26.034*** .708 677.751***

2
(독립 → 종속)

교사자율성 →
유아교육공동체 .421 .033 .610 12.898*** .373 166.364***

3
(독립, 매개

→ 종속)

교사 자율성 →
유아교육공동체 .141 .057 .204 2.467***

.441 109.999***교사헌신 → 
유아교육공동체 .724 .124 .483 5.832***

***p<.001

1단계는 독립변인인 유아교사 자율성이 매개변인인 교사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841, p<.001), 70.8%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독
립변인인 유아교사 자율성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610, p<.001), 37.3%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3단계는 독립변
인인 유아교사 자율성과 매개변인인 교사헌신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유아교사 자율성(β=.610, p<.001)이 유아교육공동체(β=.204, p>.05)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작아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헌신
이 유아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β=.483, p<.001)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자율성, 유아교육공동체, 교사헌신의 Sobel Test 결과 

독립변인 독립변인 → 매개변인 독립변인 → 종속변인 ZA SEA B SEB

교사자율성 .421 .033 .724 .124 5.309***
***p<.001

위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헌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30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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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유아교사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관계에서 교사헌신의 매개효과 연구결과는 첫째, 유

아교사의 자율성과 유아교육공동체 인식 그리고 교사헌신 간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둘째,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 교사헌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교사헌신은 유아교육공동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때 교사헌신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으로 확보된 교사의 자율성이 유아교육공동
체 형성에 책무성이 따를 때 교사헌신이 매개하여 유아놀이 지원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교사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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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 양성 개선에 관한
예비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서 혜 정1)

Ⅰ. 연구의 필요성 
좋은 유아교사 양성은 일차적으로 대학 차원의 지원과 교수자들의 역량이 한데 모여 자

격 기준에 합당한 능력을 함양시킨다. 대학 차원의 지원은 각 부서와의 체계적인 학습, 진
로, 인‧적성과 관련한 것이라면 전공 학습은 학과 교수의 영역이 된다. 유아교육과의 교육과
정은 교양, 교직, 전공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담당 교수에게 
있다. 교수설계에 따른 15주 강의가 예비교사에게 어떠한 배움과 의미를 남겼을 지에 대해 
교수자가 학습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할 것이 무
엇인지 직접적으로 들을 귀한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교수자들에게 필수적이지
는 않다. 학기마다 학습자의 강의 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의를 성찰할 기회는 있지만 
정해진 항목에 수치로 보이는 강의 평가는 전공 교과 특성에 맞는 학습자의 배움이 드러나
지는 않는다.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각개전투처럼 진행하는 교과수업은 교수자의 유아교육현장 경험과 
형성한 교육관에 따라 지향점을 갖게 되고, 교수자간의 서로 다른 지향점은 예비교사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교수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교
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학의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방향을 경청하여 예비교사들이 요구하
는 양성교육의 방향을 탐구하여 예비교사교육에 환원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사양성교육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배움을 경청하여 예비교사교육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B 대학 졸

업반인 2학년 3인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28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심층면
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고, 분석하는 과정에 궁금증을 
적어 다음 면담에서 인터뷰하였다. 자료는 귀납적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1)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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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결과
1.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교사양성교육

예비교사들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학교육의 방향을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으
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방향에 맞춘 모의수업 변화를 위해 먼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춘 교수자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2. 이론과 실제 연결이 되는 가르치기 필요
예비교사들은 구성주의 이론과 실제가 연결되는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교육관 형성을 위

해 유아주도 수업에 대한 계획, 모의수업을 통한 배움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실
습 전에 유아들이 참여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하는 수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론을 듣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수업이 더 배움에 적합하므로 실제를 보여주
는 수업, 현장 체험을 통해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아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3. 유아 주도의 실제에 대한 교수들의 역량 강화 필요
예비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것을 교육 실습에서 적용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원인을 대학

에서 경험한 모의수업에서 찾았다. 대부분 교과에서 유아 주도를 강조하지만, 실제 모의수
업에서는 교사 계획대로 진행하는 전통주의식 교육을 안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때로
는 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계획안이 수정되면서 유아주도와 멀어지는 경험으로 유아주도로 
해야 한다는 이론과 다른 실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4.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배움에 유익하므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습 참여의 수업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대학생도 수업에 참여하
여 배우면 경험을 통해 배움이 체화될 수 있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성주의 교사로 양성되는 
수업도 구성주의 강의실에서 배웠음을 이야기하였다.

5. 놀이지도에서의 교사 역할
예비교사들은 혼자 놀이하는 유아 돕기와 놀이 시 유아들 간에 갈등상황에 대한 지도 방

법을 주로 배웠지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놀이에 대해 배우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
실습에서 놀이하는 유아를 관찰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없어 교육실습 이전과 실습 중에 
충분한 배움을 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였다. 교육실습 사후지도에서 교구 교재에 따른 제시 



제 2 학술분과 / 교사론  

– 155 –

방법과 유아-교사-교사 관찰자 역할을 나누어 놀이와 교사 역할을 들여다보는 수업 형식을 
좋았던 경험으로 기억하였으며, 후배들도 경험하기를 원하였다. 

6. 교수자마다 다른 지향점을 같게 하기
예비교사들은 ‘유아 주도’에 대한 강조는 모든 교과에서 반복되나 교수자가 가진 교육관

에 따라 ‘유아주도’의 결이 달라 지향점과 배움에서 차이가 드러나며 실제에서 유아주도와 
교사 중심으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즉 단위 활동에서 끝나는 모의수업과 지속 확장되는 활
동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수업의 차이, 그리고 평가 시간에 교사의 발문에 대한 교수의 지
도가 달라 혼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교수마다 모의수업 요구가 달라 그것에 맞
추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학습자의 내면에 정해져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유아존중 교실 운
영 수업’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들 간에 모의수업 방향성의 차이를 느끼게 되며, 교
수 간의 통일감 있는 교육 지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7. 기억이 나는 배움으로
예비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움이 기억나는 교과는 학습자가 시간을 들여 참여하는 수업과 

생각하며 계획안을 짜며 모의수업을 하는 수업과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수업으로 예비교
사 자신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나 참신한 접근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업, 발상의 전환이 
되는 배움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한 교과에서의 모의수업이 모두 늘 같은 
형식 정해진 방법이 있는데 교육실습 사후지도로 진행된 수업을 통해 11가지 유형의 모의
수업이 기존 아는 방식과 달라 모두 색다른 체험이 되어 그동안 배웠던 일정한 틀 형식에
서 벗어나는 모의수업을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동료의 모의수
업을 통해 유아의 반응을 경청하며 생각을 모으고 지속해서 펼쳐가는 수업을 통해서도 배
울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배움을 경청하여 예비교사교육에 환원하기 위해 예비교사의 내러

티브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교사양성교육, 이론과 
실제 연결이 되는 가르치기 필요, 유아 주도의 실제에 대한 교수들의 역량 강화 필요, 학습
자가 참여하는 수업, 놀이지도에서의 교사 역할, 교수마다 다른 지향점을 같게 하기, 기억이 
나는 배움의 교사양성교육을 요구하였다. 교사양성교육은 예비교사들이 유아교사로 첫출발
을 하는 기본이 된다. 좋은 교사를 배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희망적인 출발이 되므로 예비
교사양성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이의 배움에 대한 경험을 들여다보는 것은 교수자의 입장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서보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배움을 위한 교수자의 수업 연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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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교사양성교육자의 가르침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고자 탐구하였다.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수자의 가르침에 변화를 가져오
고, 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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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임 은 정1)·최 미 숙2)

Ⅰ. 연구의 필요성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선천적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며 궁

금한 것을 탐구하고 실험해가는 창의적인 과정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창의적인 사
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
도록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 범주 중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안에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유아의 극적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명화는 유아가 주인
공을 동일시하고 상황 속에 몰입하여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효
과가 큰 매체가 될 수 있다. 명화 속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확장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
정들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놀이는 진정한 극놀이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명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는 명화 속 상황을 바탕으로 유아들이 
하나의 주제를 극화하기까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
유하면서 가상세계까지 확장하여 놀이할 수 있다.

한편, 창의성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창의성은 개인의 독
특한 사고나 융통성 등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점차 정교하게 발달하고, 유아는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자발적인 몰입을 지속할 수 있다. 명화를 감상할 때 화가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다양한 상상을 하며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된다. 이
처럼 명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를 하기 위해 유아는 명화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대본
을 구성해 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창의성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유아기에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원동력이 되어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언어능력이 중요하
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는 명화 속 장면을 중심으로 유아의 경험과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이를 극놀이로 연결하므로 표현과정에서도 언어적 의사소통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졸업
2)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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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화감상을 활용해 유아들이 명화 속 상황 및 주인공의 생각 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후 구성한 대본을 극놀이로 확
장해 보는 극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한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유아 극놀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만5세 유아로 G시 B유치원 유아 20명, D유치원 유아 20명이다. 유
아 창의성 검사는 전경원(2001)의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K-FCTYC)’를 사용하고, 언어능력 
검사는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2008)의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를 사용하였다. 실험 처치는 2019년 12
월 2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10주 동안 총 36회로, 실험집단은 명화감상을 활용한 극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은 대본에 기초한 극놀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Ⅲ. 프로그램 개발
 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 교육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을 유아교육전문가 5인, 대학원생 5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명화감상
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시안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의 구성된 시안을 유아교육전문가(5인), 대학원생(5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협력하여 다
양한 극놀이를 구성하고 실행해봄으로써 창의적 표현과 상호적 의사소통을 즐긴다.’로 선정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풍부한 감수성을 기른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여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
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여 이야기 구성 능력을 기른다.’, ‘명화감
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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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선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심미적 탐색’, ‘창의적 표현’, ‘상호적 협력’, ‘확장적 의사소통’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단계, 교사의 역할로 구성하였
다. 교수-학습 원리는 ‘놀이의 원리’, ‘흥미중심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상상의 원리’, ‘통
합의 원리’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전략은 ‘인정하기’, ‘자기표현하기’, ‘토의하기’, ‘협력하기’
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단계는 2차시 활동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를 적용하였다. 1
차시 도입은 ‘명화감상’, 전개 단계는 ‘명화와 경험 공유’, ‘극놀이 대본 구성’, ‘소품 준비 및 
역할선정’, 마무리는 ‘평가’로 구성하였다. 2차시 도입은 ‘극놀이 대본소개’, 전개는 ‘무대준비’, 
‘극놀이’, ‘확장된 극놀이 및 공유’, 마무리는 ‘평가’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확산적 발
문자’, ‘격려자’, ‘환경 구성자’, ‘중재자’, ‘평가자’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평가는 유아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Ⅳ. 연구 결과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명

화감상을 활용한 극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있어서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이 창의
성과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첫째, 본 연구에서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은 유아가 명화 속 내용과 상

황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여 창의적으로 극놀이를 구성하고 실행해봄으
로써 창의적인 표현과 상호적 의사소통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은 명화
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은 대본에 기초한 극놀이 활동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 향상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은 목적 및 목
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 적합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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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 개발 및 적용1)

정 미 애2)·권 정 윤3)

Ⅰ.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일

상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미래공상 과학 영화 속의 과학기술이 실
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목되어 살아가게 될 미래사회가 예측됨에 따라 세계경제포럼(Wold 
Economic Forum: WEF, 2020)에서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강조하였으며 과학과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과제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
의 대중화와 과학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새
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 위주의 지식이나 기술의 창출 수준을 넘어서 대
중화된 과학이 생활화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유아기 과학교육을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자연탐구영역의 목표를 유아·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의 성격을 토대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정하고, 내용 범주로서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를 고시하였다(교육부, 2019). 유아과학교육은 ‘탐구하기’를 통하여 유아가 자연현상의 관계
를 인식하게 하고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하며(Hamurcu, 2003), 유아가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Zeynep & Dilek, 
2018). 이때 탐구하기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얻고, 과학적 과정기
술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NSTA, 2020). 
또한, 탐구하기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유아가 주도적으로 과학을 
하는(sciencing) 경험을 중요시 하는 탐구중심의 과학활동이다((NAP, 2007).

한편, 유아교사들은 여전히 유아과학교육을 관찰 및 실험 위주의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
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과학적 전문
지식의 부족과 실험 위주의 과학교육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접
근방법이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이경민, 2013; 조형숙, 노승희, 2016). 따라서 본 연구
는 기존의 과학교육이 단계적이며 관찰과 실험을 중심으로 하고, 교사가 주도하는 과학활동
에서 벗어나 유아에게 적용하기 수월하고 교사가 지원가능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고자 
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요약임
2)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졸업
3)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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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환적 탐구과정기술(cyclical inquiry process skills) 중심 
모형을 개발하여 유아가 놀이상황에서 탐구과정기술인 관찰, 분류, 측정, 추측, 예측, 의사
소통, 질문을 활용하여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환적 탐구과정 중심 모
형이란 유아의 탐구과정은 일정한 순서나 단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유아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에 의해 탐구과정이 순환하고 반복되며 교차됨에 따라 유아가 질문을 통해 탐구과정
기술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본 연구는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중심 모형을 개발하여 과학활동에 
적용한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의 구성은 어떠한가?
2.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적용한 과학활동을 통해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20
년 6월 15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경기도의 A 어린이집의 만 5세반 20명(남아 10명, 여
아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20-30분씩 총 16회 과학놀이 활동을 실행하였다.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을 적용한 과학활동을 통해 유아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알아보고자 
교사면담, 활동계획안, 활동 촬영영상과 현장노트, 유아놀이 관찰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유
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Ⅲ. 주요 결과
본 연구의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 개발의 목적은 순환적인 

과학탐구과정에서 탐구과정기술을 활용하여 유아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목표는 ‘일상생활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을 과학적으로 탐구
하는 과정을 즐긴다’,‘탐구과정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을 기른다’,‘일상과 
탐구가 생활화되는 과학적 태도를 기른다’로 설정하였다.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
과정기술 중심 모형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은 유아의 일상생활 속 경험을 중심으
로 물질과 물체의 특성 탐구하기, 물질과 물체의 변화과정 탐구하기, 생명체 탐구하기 및 
생명체 존중하기, 자연환경 탐구하기 및 자연환경 보호하기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
째,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의 교수학습방법은 교수-학습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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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유아의 흥미 및 호기심의 원리, 일상생활 중심의 원리, 순환 및 반복의 탐구과정의 원
리, 질문기반 탐색의 원리, 문제해결 중심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은 유아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과정기술인 관찰, 분류, 측정, 추측, 예측, 의사소
통, 질문을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환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교수전략으로는 유아에게 질문하기, 탐색하기, 상호작용하기를 설정하였으며, 교사
의 역할은 관찰자, 환경조성자, 질문기반 촉진자, 조력자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넷째, 평가방
법은 본 과학활동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모형 평가, 유아평가, 교사평가를 실시하였다.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기술 중심 모형을 적용한 효과와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과정에서 유아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위범주로서 유아들은 탐구과정에
서 일상의 익숙한 환경과 자료들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또한 유아는 탐구과정을 통해 일상
에서의 특별한 것들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탐구과정에서 비롯되는 유아 자신의 궁금
증과 교사의 질문에 대해 관찰, 예측, 측정, 분류, 예측, 의사소통, 질문과 같은 탐구과정기
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하는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유아는 탐구과정에서 일상의 
자료들에 대한 호기심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탐구과정에서 유아의 심리적 변화가 나타났다. 하위범주로서 유아들은 탐구과정에
서 실수를 겁내는 것이 줄었고, 주도적으로 도전해 보려는 탐구과정을 통해 성취감 느끼게 
되었으며, 탐구과정을 놀이와 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유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순환적 탐구과정
기술 중심 모형 적용과정에서 유아는 탐구과정을 통해 질문을 기반으로 과학활동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탐구과정기술을 적용하여 탐구과정을 놀이처럼 즐거워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가 흥미와 관심을 갖는 
대상을 통해 질문을 활용하고 유아의 탐구과정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유아과학교육이 가능함
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나 놀이상황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을 기반으
로 하는 질문을 통해 순환적 탐구과정기술 중심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개발
하고 교사에게 유아과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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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 실행연구

유 예 선1)·안 지 영2)

Ⅰ.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늘 강조되고 있으며 오늘날 

유아교육에서의 변화를 반영한 혁신방안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
육, 전문·다양화된 유아교육 환경에 따른 현장에서의 자율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교육부, 
2018). 이러한 방안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경험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유아·놀이중심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아의 건강과 행복, 
놀이를 통한 배움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교육과정에서 유아의 주도적인 학습 운영을 강조
한다(교육부, 보건지부, 2020). 교육과정에서 유아가 놀이의 주체가 되고 유아교육의 기본정
신인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
아의 발달과 학습에 놀이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Arce, 2000; Copple & Bredekamp, 
2009).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유아 주도의 자유놀이 시간이다. 자
유놀이는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분리된 흥미영역
의 환경에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리된 영역의 공간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공
간, 놀잇감으로 인한 유아들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양옥순, 나은숙, 2005) 분리된 공
간에서 남아, 여아가 자연스럽게 성을 구분 짓게 된다(나은숙, 한수정, 2011). 이러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교실의 흥미 영역은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
른 영역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관심과 흥미, 요
구에 따라 새로운 영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영역을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20). 

자유놀이 시간 이외에 하루일과의 운영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계획한 대‧소집단 활동을 진
행하며 성급하게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거나 유아들에게 시간을 재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이 흥미 있어 하는 놀이와 활동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주제
와 연계하기보다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을 획일적인 나열하여 실천하

1) 세종YWCA 어린이집 원감
2)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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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윤민아(2019)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가 교실에서 경험하
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관한 어려움은 ‘놀이, 놀이중심 교육의 모호함 그리고 불안감’, 
‘놀이와 배움, 어려운 조화’, ‘다양한 내부적 저해 요인의 산재’로 나타났다. 교사가 소속돼 
있는 교육기관의 다양한 현장의 상황에 따라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들에
게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놀이를 하며 배우는 놀이의 주체는 유아이지만 놀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
은 교사의 역할이다. 놀이에서 교사는 갈등해결자, 규칙입안자, 훈육자, 보이지 않는 권력자
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아들 놀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손유진, 2011).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며 질 높은 수준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
회적 환경요인이 되기도 한다(곽정인, 나귀옥, 2015). 또한 교사의 실행 수준이 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교육과정의 질을 결정짓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윤정아, 정정희 2019)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실천에 대한 연구 의미 있는 과정임이 분명하다. 

이에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고, 그 실
천 과정과 교사의 다양한 교육지원이 유아의 놀이에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영역의 통합 운영이 실천되는 놀이중심 교실에서의 놀이가 어떠한 의미인지
를 알아봄으로써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의 실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의 실행 과정은 어떠한가? 
2. 만 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 운영이 유아와 교사에

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 유아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3

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예비연구 기간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감 형성 및 연구 학급
에 대한 놀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실행연구의 방향을 설정
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차 실행은 5월 2일부
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유아들의 놀이 과정에서의 반응을 관찰하고 놀이에 따른 일
부 영역을 통합 운영한 후의 놀이 활동 반성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2차 실행은 6월 8일부
터 9월 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교사가 계획한 놀이가 아닌 유아들에 의해 진행된 놀이를 기
초로 한 놀이중심 교육이었다. 유아들의 흥미와 요구에 의해 진행된 놀이에 교사의 교육적 
의도를 반영하며 일과와 영역통합의 융통성 있는 놀이공간과 시간 운영의 필요함을 인식하
였고 3차 실행은 10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 교사와 유아가 함께 진행된 놀이를 통
합한 놀이중심 교육이었다. 이를 위해 교사가 계획한 놀이와 유아들에 의해 진행되는 놀이
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흥미영역의 통합과 놀이 시간, 일과 운영 통합을 활성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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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본 연구의 실행목표와 방법을 정리하
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3차에 걸친 실행목표와 실행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며 수집된 자료에 나타난 유아의 반응과 변화, 연구자의 느낌이나 해석, 새
롭게 나타난 문제점 및 의미, 보완점 등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수집된 자료로부터 의미를 발
견해 나가는 귀납적 분석 과정을 거쳤으며 놀이 과정에서의 실행 과정과 반응, 실행 후의 변
화 및 의미를 찾고 저널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유목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자료는 
의미 있는 어휘, 내용 등을 표시하고 대표되는 의미를 진술문으로 도출하고 진술문을 통해 의
미를 해석하였다.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 

Ⅲ. 주요 결과
실행연구 결과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만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운영 실행과정
1차~3차 실행을 통해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분리되어 놀이하던 흥미영역을 통합하

여 운영, 실내·외의 놀이 통합, 유아들의 특성, 배경을 고려하여 일과의 통합도 이루어졌
다. 교사가 사전에 계획한 놀이에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며, 유아에 의해 만들어진 
놀이에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놀이 환경, 충분한 놀이 시간과 놀이에 방해받지 않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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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등 융통성 있는 운영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교수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이 놀이를 계획, 운영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놀이 구성원 관계에 있

어 친사회적인 행동 증가, 새로운 놀이를 재창조, 놀이 속에서 다양한 학습개념을 탐구하였
다. 유아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며 유아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줌으로
써 일과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개방적인 교실 분위기로 이어졌다. 

2. 만3세 새싹반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운영이 유아와 교사
에게 가지는 의미

유아는 놀이에 대해 본질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놀이 참여가 증가하였다. 또한 놀이 속
에서 학습개념에 대한 탐구의 모습이 증가하였으며, 놀이 소게서 물체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탐색이 많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에서 유아들은 새로운 방식의 놀이를 지속적으로 
만들며 유아 스스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계획한 활동이 아닌 유아들만
의 놀이로 재창조되고 새로운 규칙과 놀이방법을 고안해내며 스스로 놀이를 확대해나갔다. 

교사는 놀이에 대한 관점을 동료 교사, 부모와 공유하는 협력자, 놀이공간과 놀이자료,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놀이 안전을 지원하는 놀이 지원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교
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교사주도의 유아활동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며, 유아중심의 놀이가 교실 안에서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기 위
해서 교사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행위와 실천적 행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짐을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가져야 할 역할 중 놀이의 특성, 의미, 가
치를 이해하여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배우는 경험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의 교사역할
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흥미영역 통합에 대한 필요성 및 실행

연구를 통해 놀이가 활성화되고 교사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 향상의 변화를 
통해서 만 3세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이 놀이의 주체가 되
어 스스로 놀이를 진행하고 확장되며 놀이를 통한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며 각 기관의 특수성(교육 환경, 이념, 교사 경력)과 배경, 다양한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에 대한 폭 넓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
정 실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놀이 중심을 위한 흥미영역 통합을 운영하는데 실질
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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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현황

이 주 영1)·박 소 민2)·이 정 욱3)

Ⅰ. 서론
오랜 시간에 걸쳐 유아기 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유아교사는 유

아의 발달과 수준에 알맞은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NAEYC & NCTM, 2002). 정답을 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수학 학습 경
험은 예비유아교사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수활동을 실천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미래, 
김정숙, 이은형, 2020). 수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태도 등은 수학 교수를 실천하는 데 영
향력이 있다(한종화, 2014).

유아교사는 중등교사와 달리, 모든 교과영역을 혼자서 가르치고 있어 교과에 대한 전문
성은 중등교사에 반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교과영역 관련 개념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대부분 형성되며(서동미, 이영미, 2006), 이는 현장 교사가 된 후 교수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있다(백은주, 구정아, 2012).

최근 발표된 미래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권고사항
(교육부, 2020a),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교육부, 2020b) 등과 같은 교육계의 움직임은 유래 없던 팬데믹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성과정에서 경험한 최신의 교육 경향, 효율적인 접근은 교사가 되었을 때,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조형숙, 남기원, 고선아, 2016). 이에 본 연구는 2020학년도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에 개설된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교육
을 실현하는 데 있어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운영에 대한 향후 방향
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에 개설된 유아수학교육 교과목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1)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2)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lilies1009@naver.com)
3)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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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전국 134개 대학 유아교육과에 2020학년도 1, 2학기 개설된 유아

수학교육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정보 공개요청을 하였고, 80개 대학에서 85개 강좌의 강의계
획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기본 현황,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으로 구분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서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실제적 
경험과 의견을 함께 알아보고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교과목을 운영한 교수자 8명과 면
담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본 현황

‘유아수학교육’ 교과목 명으로, 주로 2학년에 3학점으로 개설하는 강좌의 수가 가장 많았
다. 소수 대학에서는 교원 자격증 취득에 있어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목 중 선택 가능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수학과 과학 교과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목표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기준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종합’차원의 수업목표를 가장 

많이 기술한 반면, ‘분석’차원의 수업목표는 가장 적게 기술하였다. 면담을 통해 교수자들은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학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교육내용
주차별 교육내용을 코딩하여 범주화한 결과,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교육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해 교수자들은 범주화된 내
용 외에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인식개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의 유아수학교육,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수학교육, 교사의 교과내용지식의 중요성, 실천적 지식 함양 및 
교수 효능감 증진을 위한 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교육방법
유아수학교육 교과목의 교육방법으로 이론식 강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프로젝

트 수업, 팀티칭은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 교수자들은 수학에 대한 교과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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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관련 내용들을 초반에 배치하고, 후반에는 이를 토대로 놀이와 활동을 계획하거나 수
업시연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직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으로 인해 개학 연기,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교육방법에 있어 혼란을 경험하였다
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수자들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교
육방법(예: 모의수업)에 대해 고민하였다.

5. 평가방법
학습자 평가를 위해 지필시험을 가장 선호했다. 이외에 모의수업, 출석 등을 평가에 반영

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통해 교수자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자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규 평가 외에 수시로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퀴즈 풀이 시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교수자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학
습자의 이해 정도와 반응을 살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이후 수업 
운영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교육내용, 방법,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의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 분석된 교육내용 외에 미래교육현장 등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지원할 수학교육의 방법으로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인 예비교사가 
궁극적으로 습득된 교과지식을 현장에서 유아를 교육하는 데 활용하도록 다양한 교육방법
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주 사용하는 강의 혹은 학생 발표 외에 액션러
닝, 사례기반학습, 마이크로 티칭 등 효과적인 예비교사교육을 위해 교육방법에 대한 지속
적 성찰과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평가방법의 경우, 지필평가를 넘어 반성적 
탐구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탐구하고, 배
운 지식들을 적용해보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과목 
관련 포트폴리오 작성 경험을 통해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적용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유아교육현장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한 유치원 등원 
제한, 원격수업 대체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에서
는 유아수학교육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예비교사의 현장 실천력 강화를 위한 사전 계
획과 교과목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주 자료였던 강의계획서는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문서
다. 면담과정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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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의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문서상에 모든 
것을 업데이트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신 2학기에는 앞서 경험한 상황들과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운영방향 등을 고려한 강의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또한, 전국 
유치원 교원양성대학 중 일부는 강의계획서 정보 공개에 불응하였고, 2020학년도에 유아수
학교육 관련 교과목을 미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강의계획서 수집이 제한적이
였다. 연구자는 교과목 운영현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실제 강의계획서를 작
성한 교수자와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의 수가 전체 유치원 교원양성대학의 수에 비해 
매우 적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유치원 교원양성대학 전체의 표준화
된 운영현황으로 간주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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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 
개발과 검증: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 남 임1)

Ⅰ. 연구의 필요성
본 프로그램은 유아교육현장과 양육현장의 부모교육 지원요구가 확대되고 근본적으로 부

모교육 전문가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
는 일차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양적·질적 효과들을 증명해 온 다층
구조모델 기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현장중심 인지적 도제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전문
인을 훈련하는 전문가과정으로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질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즉, 기존 프로그램을 유아교육전문인들이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으
로 심화·확장시킨 형태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재차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규명되지 
않은 프로그램 실행자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부모교육 현장실행을 포괄하고 있는 전문가과
정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
전문가과정이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기다려온 유아교육기관 부모교육 담당
자들과 부모의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의 요구를 해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1.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
의 현장실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
의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 
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다층구조모델은 과학적, 경험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사회정서적 교수전략들을 피라미드 

형태의 다층구조체계로 구성하여 유아기 적기에 지원함으로서 유아의 사회정서능력을 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ead Start, Child Care 사무국과 미국의 여러 정부체제가 협력하
여 다양한 수준의 유아들을 포괄하는 단계적, 다차원적, 종합적 지원체계이다. 먼저, 보편적 

1)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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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서 주변의 성인이나 또래들과 1단계의‘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2단계 ‘지원적 환경’을 제공한다. 2차적 예방에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
전할 위험이 있는 유아에게 3단계 ‘사회정서적 기술’을 교수한다. 이 세 단계의 지속적 수행
을 통해 학급 내 95%의 유아는 대부분 필요한 사회정서능력을 함양하며 4단계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개별화된 집중적 지원 요구는 5% 미만으로 상당히 감소한다(Dunlap & Fox, 
2011; Green, May, & Jolivette, 2011; http://csefel.vanderbilt.edu/)([그림 1] 참조). 

출처: http://csefel.vanderbilt.edu
[그림 1] 다층구조모델 기반의 사회정서 교수 학습 전략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은 한국형으로 개발된 다층구조모델 기
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Collins, Brown과 Duguid(1989)가 개발한 인지적 도제교육에 이론과 
현장성을 강화한 전문가과정으로 구축하였다.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의 내용은 현장실행체계
에 따라 4단계 11회기로 구성하였다. 1회기는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수업계획을 안내하는 오
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며 이후 부모교육 교재 각 장별 주제에 따라 진행된다. 1단계 긍정적 
관계형성(2,3회기)은 ‘1장 연결고리를 만들어요’와 ‘2장 놀이를 통해 성공해요’이며, 2단계 지
원적 환경구성(4,5회기)은 ‘3장 아이의 행동, 이렇게 이해하고 지원해요’이다. 3단계의 사회정
서적 교수전략(6,7,8회기)은 ‘4장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세요’이다. 4단계 개별화된 집중
적인 지원(9,10회기)은 5, 6장 ‘문제행동 이렇게 지도해요’이며,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을 다룬다. 마지막 11회기는 평가회 및 수료식으로 진행된다. 

교수학습방법은 현장중심 인지적 도제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범(모델링), 교수적지
원(코칭, 스캐폴딩, 명료화), 내면화(반영, 탐색) 단계 순으로 진행하였으며(신재한, 2008), 해
당주차의 내용은 다음 주차 수업 전까지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실행결과를 
다음주차 수업 시작 시 나누면서 내면화단계도 종료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전문가과정 수
업은 전주의 실행과정 나눔을 통한 반영과 탐색을 통한 일반화(내면화), 이론 강의 및 수업
시범과 모델링(시범), 파트별 수업시연을 통한 코칭, 비계설정 및 주제나 행동에 대한 명료
화과정(교수적 지원), 그리고 한 주간 현장에서의 실행으로 진행되었다. 유아교육전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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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행은 소속기관의 모집 과정이 종료 된 이후 전문가과정 3주차부터 시작하여 1주일에 
한 번 1시간~1시간 30분씩 총 5회기를 실시였다. 

Ⅲ. 주요 결과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의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행동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근거기반실제(Dunlap & Fox, 2015; 
Hemmeter, Fox, Jack, Broyles, & Doubet, 2007)에 토대를 둔 다차원적 설계방식이다. 다음, 전
문가양성을 위한 시범과 체험 위주의 실제적 교육의 대표적인 형태인 인지적 도제식 교육
이다(류지헌, 김민정, 2013). 마지막으로, 운영실제로서 현장실행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
적이라고 보고된 적용과 실행중점의 훈련자료와 훈련방식을 구축하였다(김혜경, 2014, 이재
택, 2016).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의 효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은 유아교육전문인들이 부모
교육전문가로서의 현장실행 역량을 갖추도록 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의 현장실행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한 부모 자신에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아이와 가정의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들이 부모교육전문가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현장실행에 대한 무거운 부담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으며, 변화와 성찰을 가져온 프
로그램으로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한 유아교육전문인
들은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을 평소 느끼던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해갈시켜 주고 양육현장
에서 부모의 실행력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최근 사회정서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
름을 반영하여 유아교육현장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평가하였다. 

Ⅳ. 결론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전문가과정은 유아교육전문인들이 부모교육전문가로

서 현장실행역량을 갖추게 하고, 변화와 성찰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실행중심의 양육프로그
램 및 사회정서인성 중심의 기관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다양한 측면의 종속변인 및 
평가방식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서 근거기반실제를 탄탄히 구축해나가야 한다. 둘째, 본 부모
교육전문가과정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유아교육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모델로 운
영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본 부모교육전문가과정 5,6장 문제행동지도 현장실행은 추후 
일정 기간의 심화과정으로 구축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학습과정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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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정 현 선1)·이 승 민2)

Ⅰ. 연구의 필요성
유아들은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쉽게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표출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행동은 해당 연령에
게 기대되는 규범이나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 정상적인 적응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말한
다(고인숙, 이정숙, 2008; 이찬숙, 김경윤, 2008). 적절한 반응이나 교육의 부재로 고착된 유
아의 문제행동은 유아 자신의 발달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또한 학령기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이어지면 학교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여 학업 
문제, 사회적 기술 결핍 등이 나타나고(Campbell & Ewing, 1990; Tomblin, Zhamg, Buckwalter, 
& Catts, 2000; Qi & Kaiser, 2003), 이는 성인기에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다(송진숙, 
2003). 이와 같은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 행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데(최정은, 
이소연, 2017) 부모의 양육 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으로 나뉜다(이원영, 1983). 또한 부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출현 빈도를 높이지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가
족상호작용이 높으면 문제행동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경숙, 김은향, 2019; 김동
진, 박윤현, 이순형, 2016; 이영진, 노승희, 2017; 전효정, 고은경, 2019; 최은정, 김은향, 2019;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주목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문
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의 매개효과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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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중 6차(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모

집단은 만 4세 유아 2,150명과 이들의 부모이다. 연구 도구는 표준화된 유아의 문제행동 측
정 검사지인 유아행동 평가척도(오경자, 김영아, 2009) 중 ‘행동평가척도’를 발췌하여 사용하
였고, 100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4이다. 부모의 양육 행동 측정 척도(Cho, 1999)는 
한국아동패널팀이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총 12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1이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 척도(김기현, 강희경, 1997)는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한 11문항의 질문지이고, 신뢰도 Cronbach’s α는 .895이다. 부모의 가족상
호작용 척도(David, 2010)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신뢰도 Cronbach’s α .93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26.0와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분석,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연구모형의 구조를 분석,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효과를 검증하였고, Bootstrapping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응모수 비교를 통한 다중집단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부모의 양육 행동,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 행동, 양육스트레스,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177, 
p<.01), 하위요인인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r=-.245, p<.01), 통제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59, p<.01). 가족
상호작용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230, p<.01), 하위요인인 균
형있는 응집성과 유연성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15, p<.01; 
r=-.166, p<.227). 

2. 부모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
용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β=-.577, p<.001)을 주며, 가족상호작
용에는 정적인 영향(β=.565,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β=.345, p<.001)을 주며,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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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부적인 영향(β=-.093,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행동은 양
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β=-.573, p<.001)을 주며, 가족상호작용에는 정적인 영향(β=.776,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
(β=.147, p<.001)을 주며, 가족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β=-.114,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어머니, 아버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β=-.252, p<.01; β=-.172, 
p<.01). 

3. 어머니, 아버지의 집단 간 매개효과 비교 분석
대응모수비교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단 간 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

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모수 차이(t=-5.217, p<.05)가 1.96 이상으로 나타났
다.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어머니, 아버지의 표준화계수
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모두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β=.147, p<.001)보
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β=.345, p<.001)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
의 양육스트레스보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
의 긍정적 양육 행동의 강화를 위해 주요 예측 변인인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가족상호
작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유아에게 영
향을 미치는 양육 행동 조절과 이를 통한 유아의 문제행동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인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련한 심
리적 요인 및 행동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장려하는 방안 마련
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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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오 규 호1)·백 지 혜2)

Ⅰ.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주었다.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수요는 급격하
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육아정책연구소(2014)의 유아의 스마트기기 노출실태 조사 결과에서
는 유아들이 처음으로 스마트기기를 접하는 연령은 2.27세로 만 3세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낮아지면서 유아 또한 스마트폰 과몰입 및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4세의 유아기의 뇌 발달은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4∼6세 유아의 뇌 에너지 대사
가 최고로 활발하다는 의견이 있다(곽노의, 김경철, 김유미, 박대근, 2007). 하지만 뇌가 충
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 시기에 반복적인 영상시청은 뇌발달의 속도를 늦추어 언어, 인지, 
정서 등의 발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권장희, 2012). 유아기는 외부환경의 자극에 영향
을 받는 시기이므로 부모에 의한 스마트기기의 노출과 지속적인 사용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유아와 함께 살아가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이원석, 성영화, 
2012). 이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도 나타나는데, 유아들은 실제로 스마트기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의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으로 스마트기기에 노출되고 있다(문
경임, 2017).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부모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고서린, 2014).

최근에는 자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아버지는 단
순히 어머니의 보조자나 자녀의 놀이친구로서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고유한 역할
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에 의한 보호와 양육 또한 어머니만큼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도덕성, 성역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Barnett & Baruch, 1987).

부모의 자녀 놀이 참여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 중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와 긍정적 관계를 
1)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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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데 도움을 주며, 유아의 언어능력, 협동심, 창의성을 발달시킨다(김자영, 2007). 따라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활동 및 놀이 전개에도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아버지의 놀이
참여의 방법과 정도는 자녀의 스마트폰 경험 및 과몰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매우 급증하고 있다(김미정, 하지민, 2013). 강
주연(2012)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일반적 스트레스는 유아의 핸드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
을 예측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
트폰 사용 정도가 높다(서소정, 박주영, 김진희, 2014)는 결과처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기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버지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
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녀의 양육에 있어 받는 스
트레스는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
마트기기 과몰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
첫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위치한 두 개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아버지와 

그들의 자녀에게 실시 한 설문 18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로 아버지의 놀이
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만 3, 4, 5세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평가 도구를 사용하
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
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구하였으며,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참여 및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식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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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결과
연구결과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

여 전체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전체 및 하위요인 중 이상발달, 과도한 추구, 집착적 
사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
몰입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들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
몰입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대하여 가지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면 아버지
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부분적으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아이와 몸을 접촉하며 놀이하는 신체놀이 또는 규칙을 정해 승부
를 겨루는 게임 등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가 스마트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
지 않고,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방해를 받거나 제지를 하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
지 않으며, 스마트기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스스로 중단하며 발달 지연이나 퇴행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과정 중에 어려움을 느끼며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높고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들은 스마트기
기를 과도하게 추구하고 몰두하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도 중단치 못하고 발달지연
이나 퇴행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유아의 스
마트기기 과몰입 전체에 유의미한 정적 설명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스마트
기기에 과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부모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스트레스
를 받지 않아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방법이 미숙하여 양육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유영수, 2019), 부부관계에서 친밀한 대
화는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인지할 확률이 줄어든다(김진희, 1998). 
따라서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의 참여,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인지 및 
정보공유는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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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음악활동에 대한 의미
박 슬 기1)·백 지 혜2)

Ⅰ.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활동은 청각적 자극과 진동을 통해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쉽게 반응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다(방명애, 하민경, 2003).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음악활동은 음악적 발달을 이루는 데 
유익하다(장금옥, 2003).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신체운동능력 발달(김
지연, 2003; 장혜원, 2013; 최세민, 이윤옥, 2007)등 전인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음악활동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사들의 인식 및 실행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최
윤미, 강영심, 2016). 이에 교사는 유아들에게 질 높은 음악환경 및 활동 제공을 통해 음악적 
경험을 끌어낼 수 있어야한다(방은영, 2015).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적절
한 교수전략을 개발하여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야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조현영,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가 제공하는 음악활동의 실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특
수교육대상유아가 경험하는 음악활동의 교육적의미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음악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1) 유아특수교사가 제공하는 음
악활동의 실제는 어떠한가? 2) 유아특수교사의 관점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경험하는 음악
활동의 의미는 어떠한가? 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유아특수교육현장의 다양한 지역적 특색 및 근무환경에 따라 음악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사, 
근무기관의 유형, 음악활동의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D, S, U시에 소재하는 단설유치원교사 2명, 병설유치원교사 2명, 특수학교 교
사 1명, 유아특수학교교사 1명 총 6명이다.

1)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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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일대일 심층면담 및 추가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와의 음악활동에 대한 경험과 의미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후 수집된 면담자료, 연구노트, 음악활동 사진 자료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이후 연구 참여자 검토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교사가 제공하는 음악활동의 실제

1) 일상생활 중 제공되는 음악
유아특수교사들은 일과 중 자연스럽게 음악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비형식적 음

악 경험을 지원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 음원 공유, 율
동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2) 단위활동으로서 음악활동
유아특수교사들은 통합적 음악활동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반복적으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에어캡, 풍선, 스카프, 리본막대, 세탁기 호스 등의 
다양한 도구나 소품을 활용하여 특수교유대상유아들의 청각 자극 뿐 아니라 촉각 및 시각 
자극 등의 감각을 할 수 있도록 음악활동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3)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음악활동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들은 쉬운 가사의 노

래를 선정하여 반복하여 활동하거나 다양한 감각을 자극 할 수 있는 가사판을 제작하여 음
악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밴드형 마라카스, 목걸이형 쉐이커 등 수정된 악기 제공하
여 유아들이 쉽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4) 음악활동 지도의 어려움
유아특수교사들은 악기 및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들과 음악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의 지니고 있는 다양한 교
육적 요구를 고려한 음악활동을 제공하는 것과 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효능감이 부족하여 
음악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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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경험하는 음악활동의 의미
1) 즐거운 음악활동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은 지속적인 음악활동을 탐색하고 다른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었다. 활동 중 배운 음악을 놀이시간에 흥얼거리거나 교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음악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는 교사가 음악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나를 이해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음악활동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은 지속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

절하고 있었다. 또한 음악활동은 개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와 함께 자
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타인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놀이를 시도하고 지속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나의 발달을 독려하는 음악활동
유아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탐색하여 음악의 개

념과 소리의 성질을 익힌다고 했다. 음악활동을 통해 발달의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편마비인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편마비 부위의 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Ⅳ.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들은 음악활동이 일상생활 및 교육상황에서도 그 역할

을 다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 특
성 및 교사의 음악적 지식의 부족은 음악활동을 제공함에 있어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숙(2011)이 언급한 음악활동에 관한 역량 강화 및 연수 기회가 필요함을 뒷받
침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은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발달
영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활동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고 한 연구들과(이윤진, 2007; 장혜원, 2007) 흐름을 같이하고 있
다. 이는 음악활동이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며, 음악활동이 유아특수
교육 현장에 활성화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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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이 승 하1)·신 나 은2)

Ⅰ. 연구의 필요성
또래유능성이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

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박주희, 이은해, 2001),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유
능성을 의미한다(유경훈, 강순미, 2013). 또래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다른 유아와 쉽게 어울
리며, 민감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단현국, 
2011; Kostelnik, Gregory, Soderman, & Whiren, 2011). 유아기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사회성 발
달을 도울 뿐 아니라, 일생에 걸친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Hartup, 1992). 

또래유능성이 발달한 유아들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
을 때도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또한 새로운 환경
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보인다(Johnson, Ironsmith, Snow, & Poteat, 2000). 반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는 성장 후 사회 부적응 문제를 일으켜 비행이나 범죄 행위 등
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보이기도 한다(Crick, 1996; Parker & Asher, 1987). 따라서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유능하게 기능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또래유능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포함된 변
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구조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선행
연구에 포함된 핵심 변인들을 추출하고 변인들 간의 중심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중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핵심키워드는 어떻게 시각화되는가?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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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에 제시된 키워드이다.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의 상세검색을 통해 제목이나 키워드에 ‘유아’, ‘아동’, ‘또래유능성’, ‘또래유능감’
을 포함하는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이 중 중복된 자료, 유아가 아닌 타학교급에 해당하는 
자료, 주제관련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외하였다. 선정된 논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후 분
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수상(2012)이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키워드 정제작업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98년부터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의 직전해인 2020년까지 간행된 총 175편의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KCI
등재 학술지 논문의 키워드 473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NetMiner 4 프로그램을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키워

드의 중심구조 분석을 위해 키워드의 직접적인 영향력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다른 키워드와의 연결거리를 나타내는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다
른 키워드 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정도인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둘
째, 출현빈도 상위 8개 핵심키워드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키워드의 경로거
리를 반영하고 최적화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인 Kamada와 Kawai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Ⅲ. 주요 결과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중심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중심구조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교사-유아관계 (0.110) 교사-유아관계 (0.352) 자아존중감 (0.138)
2 어머니양육태도 (0.105) 자아존중감 (0.350) 교사-유아관계 (0.104)
3 기질 (0.100) 어머니양육태도 (0.347) 사회적유능성 (0.100)
4 자아존중감 (0.096) 기질 (0.331) 어머니양육태도 (0.094)
5 사회적유능성 (0.096) 정서지능 (0.320) 자기조절 (0.092)
6 정서지능 (0.091) 정서조절 (0.317) 정서지능 (0.085)
7 자기조절 (0.091) 또래상호작용 (0.314) 기질 (0.081)
8 정서조절 (0.082) 부모양육태도 (0.313) 정서조절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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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편의 연구물에 10회 이상 출현한 핵심키워드는 기질(19회), 어머니양육태도(17회), 교
사-유아관계(14회), 정서조절(14회), 자기조절(13회), 정서지능(12회), 자아존중감(12회), 사회
적유능감(10회) 순으로 나타났다. 8개 핵심키워드의 관계를 spring map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유아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물의 핵심키워드 spring map

Ⅳ. 결론
출현빈도 상위 8개의 핵심키워드 중 유아 변인의 키워드는 6개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하

지만 단순히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키
워드 중심구조를 분석한 결과 ‘교사-유아관계’가 키워드 전반에서 큰 상대적 영향력과 일반
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양육태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이 나타났
다. 이는 유아 또래유능성에 관한 연구가 유아 내재적 변인뿐만 아니라 교사 혹은 어머니와
의 관계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키
워드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키워드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유아 또래유능성에서 자아
존중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또래유능성 관련 연구들이 유아를 둘러싼 인적환경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환경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적변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변인을 파악함
으로써 유아의 또래관계 증진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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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행동지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김 영 아1)

Ⅰ. 연구의 필요성
유아들의 문제행동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활동 참여나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지도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들의 중요한 책임인 문제행동 
지도역량은 교사양성과정에서‘유아사회교육’,‘생활지도’,‘사회정서지도’등의 과목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김영아, 2013). 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효과적인 교사교육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재진, 2020). 피라미드 모델은 4단계의 다층적 접근방
식으로 유아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하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국외에서 검증
되고 있다(Hemmeter, Snyder, Fox, & Algina,2016). 국내에서는 주로 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피라미드 모델과 유사한 다층적 접근방법인 긍정적 행동지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권소영, 이병인, 2017). 피라미드 모델은 긍정적 행동지원과 같은 이론에 기
초한 다층적 접근방식으로 유아교육기관과 유아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4단계(긍정적 관
계형성, 지원적 환경구성, 사회정서발달 지도, 개별적 지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예비
유아교사들이 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행동지도방법을 학습한 후 피라미드 모델의 전략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들은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의 3학년 학생들로 3학년 2학기에 아동생활지

도 과목을 수강한 153명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보육실습과 교육실습을 모두 이수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 10주와 실시간 줌 수업 3주로 구성된 아동생활지도 과목에서 피라미드 
모델에 기초한 생활지도 방법을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1주차와 15주차에 피라미드 모
델 단계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도구는 교사의 유아사회정서 
지도 및 문제행동 지도 역량을 검사하기 위해 제작된 총 23문항의 설문지이다(허계형, 노진
아, 2012). 이 도구는 피라미드 모델의 실행충실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과 면담방식으로 평
가하도록 개발된 TPOT(Teaching Pyramid Observation Tool, Hemmeter & Fox, 2008)를 교사의 

1)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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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가식 설문지로 수정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Heo, Cheatham, Hemmeter, & Noh, 
2014). 설문지의 하위영역은 피라미드 모델의 4단계이며 영역별 전략에 해당되는 4~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비교사들은 각 문항이 행동지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와 실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중요도와 실행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로 분석된 신뢰도는 총점이 .91이고 영역별로 .76~.87이다.  

수업은 중간, 기말고사 주간을 제외하고 총 13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라미드의 각 단계
를 2~4주에 걸쳐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각 단계의 의미, 중요성, 특성, 실행방법에 대해 교수
의 설명, 사례토론, 실습을 통해 학습하였다. 온라인 수업은 매주 25분 내외의 수업 동영상 3
개를 보고 각 주의 주제와 관련된 학습과제를 제출하였다. 1~3단계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하
였고 4단계는 온라인 수업과 줌 수업으로 학습하였다. 2주간의 줌 수업에서 개별적 지도 방법
인 목표행동 수립과 삽입된 학습기회의 작성방법과 실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4명이 한 
팀이 되어 줌 회의실에서 사례유아를 대상으로 목표수립과 삽입된 학습기회를 수립하였다. 
평가는 8주차에 대면 필기시험, 12~13주차에 목표행동 수립과 삽입된 학습기회 팀별 레포트, 
그리고 15주차에 피라미드 모델 전략에 기반한 부모용 온라인 생활지도 자료로 이루어졌다. 

Ⅲ. 주요 결과
1. 피라미드 모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피라미드 모델 단계들의 중요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수업전후로 차이를 보였다. 
표 1에서와 같이 4단계의 개별화 지도를 제외하고 전체와 3개의 하위영역별 평균에서 사후
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화 지도의 경우에는 사전 검사에서 다른 하위
영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았고 사후검사의 평균이 사전검사의 평균
과 거의 차이가 없어 통계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단계인 지원적 환경 구성하기 영역
은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사전, 사후 모두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2. 피라미드 모델의 실행도에 대한 인식 
피라미드 모델 단계들을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수업 전

후로 차이를 보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총점을 비롯하여 모든 하위영역에서 사후 검사 점수
가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 검사에서는 하위영역 중에서 지
원적 환경구성이 가장 높은 실행도를 보였으며 개별화 지도가 가장 낮은 실행도를 나타냈
다. 사후 검사에서 가장 낮은 실행도를 보인 개별화 지도는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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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라미드 모델 영역별 중요도 인식 (N=153)
영역 M SD t-test사전 사후 사전 사후 

긍정적 상호작용 3.42 3.64 .37 .38 -6.23***
지원적 환경구성 2.96 3.12 .47 .56 -3.57***

사회정서 기술 지도 3.49 3.60 .34 .37 -3.20**
개별화 지도 3.54 3.57 .49 .46  -.83

전체 3.26 3.46 .55 .37 -4.13***
***p<.001, **p<.01

<표 2> 피라미드 모델 영역별 실행도 인식 (N=151)
영역 M SD t-test사전 사후 사전 사후 

긍정적 상호작용 2.66 3.00 .56 .44 -6.85***
지원적 환경구성 3.05 3.20 .48 .44 -3.87***

사회정서 기술 지도 2.79 3.10 .55 .44 -6.70***
개별화 지도 2.16 2.81 .79 .54 -9.52***

전체 2.73 2.93 .46 .37 -5.15***
***p<.001

Ⅳ. 결론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아 행동지도 방법인 피라미드 모델을 학습한 전후로 피라미

드 모델 전략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수업 후에 
개별적 지도에 대한 중요도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영역에서 중요도와 실행도에 있어서 차이
를 보였다. 개별적 지도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수업 전부터 그 중요성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았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한 4단계의 개별화 중재방법에 대한 
학습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개별화 지도에 대한 예비교사
들의 실행도는 수업 전과 비교하여 수업 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하위영역으로 수업을 
통해 실행역량에 대한 인식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13주간의 비대면 수
업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의 피라미드 모델의 중요성과 실행역량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화 중재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로 교사가 되었을 때 교실에서 피라미
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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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
이 남 수1)·임 민 정2)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제3차 중

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영유아 연령과 학부모 취업 
유무에 따라 맞춤형과 종일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기존의 보육체계는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본보육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까지 연장보육은 오후 4시
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제공된다. 즉, 연장보육의 경우 기본보육이 종료된 이후 최대 3시간 
30분 동안 별도의 반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와 같은 보육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정부는 취업모 가정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
본보육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시간 확보로 보육 및 교육을 내실화하며, 기본보육 이후 연장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려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연장보육 운영
의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된 연장보육 전담교사(이하 연장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연장교사의 책
무성과 전문성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장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 보육현장에서 연장반 교사의 역할수행과 직업적 정체
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환경적 맥락을 살펴보려고 한다. 연장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검토는 보육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제공하고 연장보육의 운영방향 및 안심보
육·질적보육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연장교사의 연장반 운영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를 위하여 D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3곳의 

연장교사 3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장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표 1>
과 같다.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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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면담과 참
여관찰을 통해 진행되었다. 면담은 연구개요와 과정을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참여자별
로 각 2회 총 6회 이루어졌다. 면담은 어린이집, 카페 등에서 6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되었
고, 동의를 얻어 녹음된 후 전사되었다. 면담의 수행은 일반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의미를 파악하는 반 구조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여관찰은 Patton의 5가지 참여
관찰 형태 중 참여자로서 참여관찰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관찰의 목적
을 알리고 현장에 들어갔으며,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은 약 1시간동안 총 3회 이루어졌다. 
참여관찰과 함께 연장교사가 기록한 연장보육일지와 사진, 동영상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면담 전사본의 경우 Charmaz(2011)가 제시한 기초코딩과 초점코딩이 실시되
었고, 연구자의 참여관찰기록과 연장보육일지 등을 토대로 보육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
루어졌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제1저자는 연구참여자와의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
성함으로써 면담을 촉진하되, 원장과 교사의 권력관계에 의해 면담의 방향이 왜곡되지 않도
록 연구방법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성찰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배경
구분 연령 보육경력 취업동기 *유사경력기간

A교사 41세 6개월 구직희망 없음
B교사 42세 20년 보육소진 1년2개월
C교사 57세 4년2개월 단기보육 6개월

* 2020년 3월 시점 경력

Ⅲ. 주요결과
연장반의 운영은 영유아들에게 돌봄과 쉼 제공을 통한 안전한 보육과 지속적인 놀이 지

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연장반 교사들은 일반적 배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연장반 운영의 근저에는 정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9 개정누리과정과 2020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의 일
과운영을 위해 놀이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참여관찰과 일지작성 내용에서 혼합 연령
과 단일 연령 내의 자주적·자발적 놀이가 관찰되었다. 

연장교사들은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수행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나 연장반 
운영의 놀이지원과 활동계획은 연장교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 더 나아
가 연장교사로서 전문적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전문적 역할수행에 대한 
개념의 혼재가 나타났다. 혼재의 범위는 놀이 지원 및 활동계획, 상호작용의 반응적 정도였
고, 교사의 발현된 인성적인 부분도 전문적 역할수행 개념으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반면 기
본보육반 담임교사, 어린이집 원장, 연장반 이용자들은 연장교사의 역할수행을 영유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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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하원지도에 한정하는 인식적 차이를 보였다. 연장반의 물리적 환경으로는 모두 별도의 
반이 구성되지 않아 기본보육반과 보육실을 시계열적으로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 기본보육
반의 놀이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연장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장반 운영이외 업
무는 근무환경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B교사의 경우 여러 명의 연장교사에 대한 지
도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원장 혹은 주임교사의 업무로 여겨지는 교사관리를 수행
하며 업무과중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연장반 운영에 관한 면담과 참여관찰등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연장교사의 연장

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 보육현장에서 연장반 교사의 역할수행과 직업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환경적 맥락이 어떠한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더욱 보안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에 도입된 연장보육에 대한 연장반 운영 기간이 1년여 인 점을 감안하여 기
존의 시간 연장보육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돌봄윤리가 강조되는 연장교사의 전문적 역할수
행의 개념화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간 배경 즉, 연령·경력·취업동기·경험유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이(相異)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셋째, 연장반 교사의 직무분석에 대한 요구가 연장반 이용자, 원장, 기본반교사, 연장반교
사 등에서 다각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제고하여 봄으로써 연장보육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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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긴급보육서비스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 상 선1)·임 민 정2)

Ⅰ.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대한 WHO의 펜데믹(Pandemic) 선포 이후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지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보육현장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돌봄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두 가지 목적에 
따라 긴급보육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20년 2월 중순부터 어린이집은 감염병 확산의 추세에 
따라 긴급보육과 정상보육을 반복하고 있다.

긴급보육서비스의 통일되지 않은 운영체계(손희나, 2020)는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긴급보육 이용에 대한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
도로 80%에 육박하는 높은 이용률(SBS 보도자료)을 보이며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을 구축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은 영아에게 마
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인원이 유지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다수 이용시설을 다녀오는 등 가정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감염병 확산세에 대해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
소리를 국민청원 등을 통해 확산시켰다. 

본 연구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본격적인 논의의 장
을 마련하고 이에 참여하기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주제로 
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박영아, 조미현, 2020; 최예린, 2020)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급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물이 필요
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한 보육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
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긴급보육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삶과 내
러티브를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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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긴급보육서비스 관련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중
에도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 10명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10명의 보육교사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개월 동
안 이루어졌으며, 자료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력을 높이고자 참여관찰이 병행되었다. 참여관
찰의 경우 연구자가 현장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내부자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기록된 자료는 면담의 질문지를 구성
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Ⅲ. 주요 결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본 보육교사들의 경험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우

선, ‘일상의 변화’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긴급보육을 
수행하면서 변화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임하진(2021)의 연구결과에 드
러난 주요한 세 가지 변화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
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기존 업무에 추가된 방역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감, 감염 위기와 
아동 퇴소로 인한 실직 불안 등으로 요약된다.

둘째, ‘유연근무를 통한 일상의 재발견’으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
기, 소수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 당직 교사가 배치되는 유연근무제 형태로 긴급보육이 운영
됨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보육업무에 젖어 일상을 돌아볼 여
유가 없었던 그들은 교사 이전의 한 개인으로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
보기도 했고,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간적 의미를 발견했다고 
한다. 두 아이를 둔 한 보육교사는 유연근무 경험을 계기로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에 집
중하면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방역 통제와 집단생활의 딜레마적 공간’으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보육으로의 전환 이전까지 보육교사에게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은 아이들
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곳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긴급보육의 여파로 인
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두는 공간적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을 
위해 엄격히 통제된 환경인 동시에 여전히 많은 아이들과 교사가 한 공간에 모인다는 점에
서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으며, 그들은 어린이집을 감염 위험성이 팽배한 위험
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어린이집의 공간적 의미는 크게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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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보호자와 기관의 중간 입장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긴

급보육 운영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기관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존재했고, 보육
교사들은 중간 입장에서 딜레마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기초 체온이나 영아의 개인적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증상에 대해 무조건적 귀가 조치를 취하려는 기관장과 맞벌이
로 인한 보육공백에 난처함을 호소하는 학부모 사이에서 보육교사는 항상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놓여야 했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설 수 없었던 보육교사는 딜레마 끝에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 대해 기준을 달리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정보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대해선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
하였으며,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보육을 권고하는 등 딜레마를 극복하여 주도적인 선
택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제도’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육공백 보완을 위해 운영된 긴급보육은 정상보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용률을 보이며, 
그 목적이 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2부제로 운영되며 통제가 잘된 것과 달
리 어린이집의 경우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육교사들은 이름과 달리 전혀 실속 없는 
제도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보육교사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표정이 사라지고, 소통이 단절된 세상’으로 명명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이들 간의 혹은 아이들과 교사 간의 신체 접촉이 제한되면서, 아이들
의 정상적인 정서표현에 큰 제약이 생겼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아이들의 눈만 
보고 정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큰 제약이 생겼으며, 아이들 또한 표정을 통한 정서표현 
모델을 관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입 모양과 말소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적절한 언어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정상적으로 지원하
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긴급보육 운영에 대한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

를 통해 긴급보육 운영, 영유아 정서·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
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장시간 동안의 자료를 내부자적 관점을 
통해 제시하면서, 보다 입체감과 생동감이 있으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
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온 보육교
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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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과 의미 탐색

채 영 란1)·윤 민 아2)

Ⅰ. 연구의 필요성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보육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여전히 예전의 일

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보육이 시행되면서 유아들은 자유롭게 놀이
터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놀이하는 것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의 제한으로 힘들어졌다.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하는 원장들의 경험에서 변화된 역할 수행과 향후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변화된 역할 수행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어린이집 원장에게 코로나 19 상황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변화

된 역할 수행은 무엇이며, 코로나 19 상황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10명(국공립 2명, 직장 3명, 민간 5명)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3월 15일에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면담으로 1차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2차 면담
은 3월 19일~3월 31일까지 일대일 방식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반구조적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필
요한 내용은 면담 중 혹은 면담 직후 연구일지에 기록하였다. 3차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
자들에게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단상이나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의미 등을 일정한 형식 없이 
저널로 기록하도록 추가 요청하였다. 수집된 저널의 분량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
었으며 다양한 형식의 저널을 총 10편을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2인의 공동 연구자가 함께 전사본과 면담노트, 저널을 읽으면서 반복되거나 
1)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2)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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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맥락의 패턴을 찾고, 중요한 주제별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분석과정에서
는 어려움, 역할수행, 의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한 후, 2차 분석과정에서 세부내용
에 따른 유목화를 통해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
자 3인에게 검토와 의견을 요청하는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한 어려움

1) 현저하게 감소된 원생 수와 저조한 원아모집
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들의 바깥출입에 대한 두려움, 기관 내에서의 종일 마스크 착

용, 장기 휴원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원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또한 가정보육이 장기
화되면서 신입원생이 없어 어린이집 운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 

2) 학부모와의 소통 및 신뢰 구축의 난제
코로나 19 이전에는 항상 개방되었던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들과의 실

질적 접촉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소통의 단절이 생겼다고 한다. 소통의 단절은 신뢰 형
성의 장벽이 되어 어린이집 운영의 큰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 

3) 부재되거나 미흡한 매뉴얼로 인한 긴급 상황 대처에서의 혼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시간차를 둔 대응 방안발표는 학부모에게 혼선을 야기하였고 이

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규제는 명확하나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내려오
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혼란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한다.

2.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원장의 변화된 역할 수행
1) 방역의 최일선에 서기
어린이집 원장들은 등하원 발열체크, 외부인 방문 체크, 매일 시간별 소독 등 방역에 최

선을 다하였다고 한다. 원장의 관리 책임이 다각도로 늘어났으며, 질병과 관련된 예산을 최
우선으로 편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새로운 소통의 통로 만들기
각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드라이브 쓰루로 놀이 꾸러미 배달하기, 정기

적으로 화상 상담하기 등 학부모와의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제 6 학술분과 / 운영관리 

– 207 –

3)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 아우르기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토로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도 최선을 다하였다

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이 겪을 파장이 우려되어 교사들에
게 경각심을 주는 일은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3.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코로나 19 상황의 의미
1) 학부모와의 소통과 신뢰 형성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하기

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와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소통만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
를 형성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로서 학부모를 바라보고 자녀와 
원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노력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2) 자연, 놀이… 일상과 본질의 가치 음미하기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자연과 놀이 등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

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가정보육의 증가로 한 학급의 원아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교사와 유아 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특성화 프로그램 미실시가 오히려 유아들
의 자발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던 시간이라 회고하며 앞으로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생존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도하기
급격한 변화로 인해 원 운영의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였으나 생존과 도약을 위해 새로

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4) 연대적 위기 극복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하기 
코로나 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린이집만의 자구책으로는 보육현장과 관련된 산재된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였으며,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등의 연대적 노력
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Ⅳ. 결론
어린이집 원장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다각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위기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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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나 어린이집 원
장들은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에 적응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연대
적 위기 극복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지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다. 본 연
구 결과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의 축을 지키는 근로자의 가정지원과 우리 미래를 
담당할 영유아를 책임지고 돌보며 겪은 어려움과 보람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국가 존망
의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험과 역할 수행에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실제적인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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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

정 하 나1)·서 혜 정2)

Ⅰ. 연구의 필요성 
2020년의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 교육 현장도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

면서 개강이 늦춰지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자체 판단 아래 진행하는 교육기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 19 상
황에 따른 국가 발표에 귀 기울이며 교육부에서 제안한 방안 내에서 충실하게 진행하려 하
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물린 또 하나의 변화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국가 유
치원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이다. 

2020년 3월 2일은 유아교육기관이 새 학기를 여는 날이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하
는 첫날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유치원 개학은 미루어졌고, 경험하지 않았던 
교육이 이루어져야 했다. 본 연구는 당연시하던 일상에서의 유아교육이 아닌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삶 속에서 유아교육을 실행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13년 차 경력 교사 1인과 신임교사 1인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

료 수집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3회의 집
단 면담 218분과 2회의 개인 면담 54분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귀납적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동 연구자간에 코더 간 일치
도를 검증하였다(Creswell, 2017). 

1)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2)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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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결과
1. 새로운 경험인 낯선 줌(Zoom) 수업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시행하는 쌍방 소통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 컴퓨터 화면에서 유
아들과 만나 어떻게 수업할지 막막하여 부담스러웠다. 교사 옆에 없는 유아들의 쓰기 자극 
및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웠고, 수 놀이를 할 때면 유아들이 참여할 방법으로 시도
하기 보다는 줌 수업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의 활동을 완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줌 수업을 할 때 화면 안에 유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아가 자
리에 앉아서만 하는 활동으로 진행했음을 깨달았다. 유아들은 영상 속에 보이는 자신을 보
며 신기해하였지만, 연구 참여자인 교사들은 유아들이 화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미숙
한 단계라 토의하는 수업 진행은 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영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2. 줌 수업에 동행하는 학부모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가 줌 수업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 자유로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

려움과 함께 유아들 또한 유아 옆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어려운 수
업 분위기를 맞이하였다. 

3. 유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 찾아가기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상황의 유아교육은 다중의 어려움을 수반하고 교사가 힘들더

라도 유아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유아에게 최선의 교육을 
고민하며 줌 수업과 함께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각 유아의 수업 참여 여건을 고려하고 비대면 수업 방식의 장단점을 절충하여 제공하
기 위한 것이었다. 영상 제작이 교사에게는 어렵지만, 실시간 줌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아들과 기계 조작이 어려운 만3, 4세 반 유아들을 위해 줌 수업과 영상 제공 수업을 병행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동영상은 교사가 제작한 것이라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보다 질 높은 교육적 의미로 다가갈 것이라 기대하였다. 

4. 편견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놀이
연구 참여자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여 놀이 중심으로 줌 수업을 운영하고 싶

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 안에 유아들이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하여 그 생각의 한계 안에서만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하던 수업이 줌 수
업 환경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수업이 진행되어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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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30분 단위로 짜인 줌 수업 시간표는 수업 시간에 대한 
융통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5. 절실한 유아 참여 비대면 교육에 대한 고민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상황의 거리감을 제거할 방법으로 비록 화상이지만, 얼굴을 보며 만

날 수 있는 줌 수업을 도입하였다. 줌 수업의 첫 시도는 수업의 질보다 비대면 수업에 보다 많
은 유아들이 참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아이들이 주도하며 확장하는 비대면 놀이를 진행
하는 것은 교사에게 가로막힌 큰 돌덩어리와도 같이 어려운 도전이라 생각하였다. 유아중심 수
업을 지향하면서도 줌 수업에서는 유아중심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포기하여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가 줌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나면 충분히 유아들이 능동적으
로 참여할만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그러나 단지 생각에 멈춰있었다. 

6. 들쑥날쑥한 등원으로 맥이 끊기는 수업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등원하는 유아들과의 대면수업을 병행

해야만 했다. 등원 결정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하였으나 비대면 참여 유아 
수의 변동, 일관성 있게 등원하지 않는 유아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과 
고민이 커졌으며, 이는 줌 수업의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 경험에 대해 2명의 유치원 교사의 경험

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갑작스런 교육 환경의 변화로 경험해보지 않았던 
수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길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탐색하고 적응하
는데 급급하던 유아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편견과 맞물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의 
끈을 놓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대면 유치원 수업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하며 유아를 위한 최선의 수업 운영 
노력과 더불어 유아 참여로 이루어지는 놀이 중심 비대면 교육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19 상황의 유아교육을 살아내는 현장 유치원 교사
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비록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시작된 비대
면 수업이었지만, 여전히 예측 불허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
를 이어나가야만 한다. 이는 보다 의미 있는 비대면 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 참여형 비대면 
수업 모형 개발과 사례 나눔의 지원체계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기 상황의 비대면 유치원 수업은 예비교사 양성교육과 연결된다. 위기 상황의 미래를 
대비한 대학의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역할을 탐구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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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보육현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백 지 혜1)·김 소 희2)

Ⅰ. 시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

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
다. 이에 국내의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하여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였다. 
그간의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 공포와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특별히 교육에 대한 변
화와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공적 돌봄 체계의 마비사태를 경험하
게 되면서 기존의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체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는 계기를 갑
작스럽게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라고는 하나 긴급보육의 이용률
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더 중요하고 다양해졌으며 그간의 역
할에 비해 공포, 스트레스, 불안감과 같은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최예린, 2020). 또
한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책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과‘나’로 인한 타인의 감염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김정화 
외, 2020).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 된 선행연구에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와 원장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에 대해 보고한 논문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역할과 대응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
으며 더불어 위기상황 가운데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육현장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사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험의 다양성, 민감성 및 변화의 방법을 찾아가는 

1)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 계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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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총 4명의 보육교사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
시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변화하는 보육현장의 의미
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6월 4일부터 10일 까지 7일
간, 2020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교사 1인당 40 50분 각 2회씩, 질문을 최소화하여 참여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진행된 대
화에서 연구자는 즉각적으로 녹음된 대화를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정독하며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집된 대화 녹취자료를 주
제별 암호화와 분류, 주제 및 의미 생성 작업의 세 가지 과정(김영천, 2006)을 거쳐 분석, 코딩
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연구자의 반복적 읽기작업으로 상위범주를 나누었고, 이를 다시 하위
범주로 유목화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연구물을 완성하고 나서 참여자들 모두가 
지신들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의미를 읽어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Ⅲ.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보육현장의 변화
1.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경험

1) 교사의 심리적 불안감
교사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로 

인해 영유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감염이 되었을 때 다른 직업군에 비해 보육
교사의 경우는 좀 더 예민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2) 매일 매일 계속되는 교실 방역
사람간의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보육실에서 참여자들

은 교실 내 청결과 위생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매일 매일 교실 환경을 소독하고 점검해
야 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꼈다.

3) 우리 반 아이의 개인위생에 대한 노력
아이들과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손 씻기 스티커 판 제

작, 하루 3회 발열체크, 일렬로 앉아 식사하기, 가정에서 양치하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
민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2. 교육 과정 변화에 대한 경험
1) 비대면 기간 (휴원 기간) 가정 양육지원 꾸러미 제작
가정연계학습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기존의 대면기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교사업무를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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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수업 방법에 한계를 경험함
교사는 보육현장에서 새로운 수업방식과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실감하였

으며 지식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 적합한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의 필요
성도 이야기 하였다.

3) 디지털 교육 노하우에 대한 부담감
전통적인 교실 수업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미디어 사용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에 익

숙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에는 가정연계 학습방법의 제공과 교실 수업에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많은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3. 부모님과의 소통에서의 변화에 대한 경험
1) 비대면 소통의 한계
휴원 기간 동안 교사는 부모님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면 시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보다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섭섭함과 피곤함을 경험하였다.
2) 부모님과의 진심이 통한 소통
교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님과의 진심어린 대화와 가정보육에 대한 많

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경험하였다. 

4.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변화에 대한 경험
1) 영·유아와의 신체적 접촉의 제약
교사는 교실 내에서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놀이 활동 감소 등의 많은 제약을 경

험하게 되었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상호작용자의 역할 가운데에서 신체
적 접촉보다는 눈빛이나 표정, 목소리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2)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작용
교사는 어린이집과 해당 반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영·유아와

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비대면 기간 동안 영·유아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며 
코로나-19 전과 다름없는 익숙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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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1. 보육현장의 변화 이야기 다시 읽기

본 연구는 코로나-19 가운데 보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경험하는 현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사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경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경
험. 학부모와의 소통의 변화에 대한 경험,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경험을 이
야기하고 있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내용에 대
해 자세히 들여다 본 이번 연구를 통해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명확하지 않은 대응
지침, 부모와의 중재 방법의 다양화. 언택트 교육의 노하우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갖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
발 연구의 필요성을 재고하는 근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국가 재난 위기 발생 시 보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며 영·유아의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현장의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냄으로써 교사로서 그
들의 불안감과 부담감을 덜어주고 교사의 자질 및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환경에서의 새
로운 대응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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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대응에 관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간 협력의 실제

-코로나19 경험을 중심으로
최 영 미1)·박 인 전2)·윤 재 희3)

Ⅰ. 연구의 필요성
2020년 1월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

어 놓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의 최고 단계인 펜데믹을 선포하
기에 이르렀고 전 세계는 유례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을 직면한 
한국 역시 사회,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 따른 조치에 따라 휴업 또는 휴교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어린이집과 모든 교육기
관은 수개월 동안 개학이 미루어졌다. 신종감염병에 의한 국가적 혼란으로 얻은 교훈은 학
교 감염 예방의식 함양, 확산 시 학교와 교육 주체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향후 발생할지 모
르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및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정다혜, 2020) 물론 교육
부에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메뉴얼은 보급(2011년)되었으나, 학생 빈발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의 특성과 유치원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학급별 여건 등을 고려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교육부, 2016) 지금까지 
감염병 재난과 전개 과정의 결과는 정부와 사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았는데(이예슬, 
2017) 실제로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주체인 유아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사, 학부모의 역할
이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교사 및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의 감염병을 
다른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위기 대응에 있어 유아교육기관이 
실제 경험하고 인식한 바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공동체(유아-교사-학부모)간 협력 상
황의 실제를 상향식 접근 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육기관 내 구
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19 감염병을 경험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공동체(유아-교사-학부모)간 물리적, 
정서적 협력은 어떠한가?

 
1) 경산중앙유치원 원장
2) 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3) 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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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경북 K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이다. 연구 현장은 202명(원아 180명, 교직원 22명)
이 다니는 대규모의 기관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부모로부터 감염 원아가 3차례 감염 사례
가 있었으나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전체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보건관리(코로나19 대응) 최우수교 사례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측면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0년 3월 ~ 2021년 2월 1학기·2학기 대응했던 사례를 통

해 교사-유아협력, 교사-교사협력, 교사-부모협력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물리
적 협력체계와 정서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종감염병 코로나19를 대응 했다.

Ⅲ. 주요 결과
1. 유아-교사간 협력

첫째, 유아-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 교사는 유아에게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탐색 
및 이해함으로 스스로 방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유아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안전한 손의 하루’, ‘함께 지키는 마스크’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위생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
써 방역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안전 매뉴얼 및 거리두기 안내는 유아가 주
체가 되기보다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설명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둘째, 유아-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 놀이 결손을 보완하였다. 재난 발생 시 미취학 아동의 
경우 휴식, 놀이, 여가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놀이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낸 
바 있다(이봉주, 2020). 놀이가 현저히 축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놀이꾸러미를 영역
별로 구분하여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유아의 놀이 사
진, 동영상을 교사와 공유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졌다.

셋째, 유아-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 유아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사는 파트너로서의 유아와 주 1회 상담 ‘마음 읽기’를 통해 정
서적으로 지원하였고 ‘나의 안전 이야기’시간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여 
불안 심리에 대해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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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교사간의 협력
첫째, 교사-교사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은 톱다운(Top-down)방식의 매뉴얼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유치원 현실에 맞게 재조직화하였다. 기존 감염병 재난대응 매뉴얼과 코로나19 감
염병에 대처에 대한 상이한 부분을 교사 간 협의를 통해 세분화시키고 구체화함으로써 방
역에 효율성을 높였으며 ‘슬기로운 안전메뉴얼-교사편’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협력하였다.

둘째, 교사-교사의 협력 모델링을 구축하여 교사 간의 수업의 질과 양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적 차이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수업 전
환과 함께 기술적인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영상 제작 연구회 
및 온라인 수업 시연을 통해 제작 방법의 효율성과 수업 시안을 검증받고 아이디어를 수렴
함으로써 제작과정에서 오는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셋째, 교사-교사간 자체 업무 시스템 조정을 통해 업무 공백을 메우고 교사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함으로써 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 
자신도 신종 코로나19를 처음 겪는 상황으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위기상황을 대처 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 소그룹 간담회와 1:1 지킴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전반의 공
백이 없도록 하였다. 

3. 교사-학부모의 협력
첫째, 교사는 학부모에게 올바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세분화된 매뉴얼을 안내함으로써 가

정에서 협력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정과 연계한 ’슬기로
운 안전 매뉴얼-가정용‘과 가정 내 ‘자가 건강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족 간 건강상태를 공유하
고 협조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최소화하였다. 코로나19 확진의 학생 환자의 감염경
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감염이 60%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경북도교육청 브리핑 2021.03.15.) 
발표되었다. 감염병이 가족 내 전염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파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족 구
성원 모두 ‘자가 건강 체크리스트’에 증상 유·무을 작성함으로써 조기 발견 및 확산을 예방
할 수 있었다.

둘째,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교사 놀이 지원 시스템 구축
을 통해 학부모를 유아의 공동교육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학부모 또한 놀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놀이 지원의 협력을 위해 ‘학부모 놀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공동 놀이 
연구자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도록 하
였다. 또한 부모 중 의료계 종사자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한 그룹
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 수칙에 관한 동영상 제작을 학부모가 직접 참여함으
로써 공동교육지원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교사-부모 간의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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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셋째, 교사-학부모의 협력을 통해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 공동체간 긍정적 유대

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서의 격리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과 우
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는 격리대상인 유아, 부모의 전화로 소통하였고, 누구나 전파자 
또는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따뜻한 공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책자를 발간하여 나눔으로써 학부모와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Ⅳ. 결론
첫째,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공적인 업무 협력 뿐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분담, 정서적 유대

감을 만드는 협력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재난 대응 상황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위해 노
력 하였다. 협력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재난 대응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고 교사 간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에
서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각 기관별로 확립하여 맞춤형 대응 정책을 확립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과 연계하여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정과의 소통 방법에서 영상 공유를 통한 부모교육, 가정과 연계한 활동, 학부모 아
카데미 등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한 지원체제의 구축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특히,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재난 대응에 협력할 수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유아가 방역의 주체로서 재난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참여자이자 대상자인 유아의 참여를 
독려하여 유아가 재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아가 안전교육에 스스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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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 혜 진1)·유 은 영2)

Ⅰ. 연구의 필요성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및 역할 수행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권혜진, 2013; 이병선, 2015; 이

재진, 2013)에서 교사의 내면적 특성 중 교사가 가진 신념체계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
히 영유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놀이에 관한 신념은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기초
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권혜진, 2013)으로 놀이를 강조하는 개정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상황
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머는 타인과 상호작용 할 때,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원
활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정희,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신념, 유머감각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
계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주요 결과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영유아반 교사 316명이며 수집

된 자료는 Pearson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 하위요인 유머 선호도와 전체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생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교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놀이신념과 유

머생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
는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교사의 신념이 영유아와 양질의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선행연구결과(서지은, 2014; 이소연, 2018)와 유머감각 중 
유머생성 능력이 대인관계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최명선, 최태산, 안재
영, 2007)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 신장을 돕기 위해 교
사의 놀이신념과 유머감각 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교사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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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에 근무하는 한국인 유아교사의 
역할과 갈등

안 채 윤1)·김 희 연2)

Ⅰ.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 유아교사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는 교육기관/보육시설과는 다른 영어교습 사설 

학원인 “영어유치원”3)에서 어떠한 역할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영어유치
원”에서의 유아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영유아 영어교습의 문제점과 미
취학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경기도에 위치한 3년 이상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프렌차이즈 “영어 유치원” 3곳에 근무하

는 경력 3년~8년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5명이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5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균 20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음성 녹취, 동영상 촬영, 
유선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유아교사로 근무하는 “A영어유치
원”에서 사전 동의를 얻어 3주간 2회 진행되었다.

Ⅲ. 주요 결과
“영어유치원”에서 유아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역할과 동시에 나타나는 갈등은 ‘전문성 지

원과 교육신념의 충돌’, ‘문화적 중재와 생활의 장벽’, ‘심리적 거점과 업무의 편재화’, ‘생활간
극조정 및 기관 운영의 도구화’로 상호연결구조로 경험되고 있었다.

Ⅳ. 결론
“영어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의 수단화가 방치되고 유아가 그 부작용의 부정적 결과를 안게 

되는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영어유치원”의 목적 및 취지를 유아를 교육하는 맥락의 관점
에서 재조정하고 운영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시대적 수요에 따른 다각적인 
사교육 확산 실태에 비추어 유아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대안점을 찾기 위한 유아의 경
험 관점의 질적 연구의 필요 또한 제기된다.

1) 세종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2)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3)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영어학원의 유치부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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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공립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민 현 지1)·남 기 원2)

Ⅰ.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실행력 증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공립유치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밝히는 연구목적에 따라 19코로나 시대의 교육과정 운
영 측면이 교육기관유형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음을 판단하여, 공립유치원 교사로 연구대
상을 단일화한 것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8월 23일부터 약 2주 동안 이메일, 눈 등의 방법
으로 설문지를 배부・회수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화 통화를 통해 답변을 보충하
고 추가하였다. 자료분석과정에서는 주요 내용과 핵심 단어들을 유목화하면서 총 4차에 걸
쳐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주요 결과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의 어려움은 교수 활동 측면에서 놀이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교사의 고민(열린 일과에 대한 불안, 놀이에 대한 모호함),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이해, 모호한 교사 역할, 유아-교사 상호작용의 어려움, 관찰 
기록의 자율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이 있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의 어려움(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차이, 문서화에 대한 견해 차이), 학부모와의 관계에
서의 어려움(놀이 결과에만 관심 있는 학부모, 인지 교육을 요구하는 학부모), 교직원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어려움(놀이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동료 교사, 교육공무직과의 놀이이해 차
이)이 있었다. 환경적, 제도적 측면에서 환경적 원인으로 인한 어려움(코로나19로 인한 어려
움, 시·공간 제약, 미세먼지 등 날씨로 인한 바깥놀이 부족),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어려움
(복잡한 예산 처리 절차, 과중한 행정업무, 놀이 사례에 치우친 교사 연수)이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알아본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들의 어려움을 예견하여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적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에 대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한내유치원 교사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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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보육교사의 관계스트레스와 보육헌신의 
관계에서 전문성인식과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지 영1)

Ⅰ.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관계스트레스와 보육헌신의 관계에서 전문성인식과 교수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보육교사 관련 변인을 탐색함으로 보육정책을 제안하는 기초연구로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
된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아 보육교사 186명이다. 관계스트

레스, 보육헌신, 전문성인식, 교수효능감 설문지를 배부한 후 최종 분석자료를 SPSS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모형 6번이다.

Ⅲ. 주요 결과
첫째, 관계스트레스, 보육헌신, 전문성인식, 교수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스트레스는 전문성인식, 교수효능감을 통하여 보육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영아반 보육교사의 보육헌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스트레스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전

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통해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관계스
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상담적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 인식과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아반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1) Tarla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rt and Social Science,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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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11~2020년 중심으로

조 형 숙1)·조 현 정2)

Ⅰ.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제2~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실행된 2011년에서 2020

년에 발행된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후속 연구와 정책 수
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키워드중심으로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을 통해 문헌발견

을 하고 문헌선별, 선정기준검토,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에서 2020년에 발행된 
학위논문 227편과 학술지 357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기는 1년 단위와 제2차, 3
차 기본계획 시기로써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전문가와 협의된 분석기준에 따라 연구시기 
및 발표유형, 연구자 학문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으로 구분하고 빈도분석으로 
도출된 결과표를 활용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Ⅲ. 주요 결과
국가정책에 관하여 정책·행정학과 사회복지학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5년 이후 

비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 대비 기혼자 대상 연구
가 감소한 반면, 미혼자 대상 연구는 증가하였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5건으로 
미비하게 나타났다. 양적연구와 문헌연구에 치중되었고 질적연구는 사례연구 중심으로 소
폭 증가하였다. 저출산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실행 중인 저출산 대응방안에 대한 고
찰이 제3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Ⅳ. 결론
제2~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한 가족친화제도와 일·가정양립정책은 남성의 참여와 기업문

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관련 연구가 미비하였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다. 유아기 가족친화문화 인식 형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삶의 이행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다각적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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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직임베디드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자율성에 의한 
내외동기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 민 선1)·채 진 영2)

산업화의 변화로 조직문화 및 개인의 가치관이 급변하며 구성원의 세대교체 또한 일어나
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이익보다 기업의 목적 및 이익을 우선시하였지만, 현재는 개인적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등 직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육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에 보육교사의 이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최근에는 직장을 떠나는 이
유를 밝히는 것보다 왜 남아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현 근무기관에 잔류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집 원
장의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과 보육교사의 조직 임베디드니스(job 
embeddedness) 관계에서 직무자율성(job autonomy)에 의한 내외동기지향성(intrinsic/extrinsic 
motivation)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등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조직 임베디드니스
의 척도는 Mitchell 등(2001)이 개발하고 이종현과 신강현(2017)이 국내 타당화한 척도를 사
용하였고, 임파워링 리더십은 Arnold 등(2000)
의 Empowering Leadership Questionnaire(ELQ)
를 기초로 심지영(2016)이 번안한 문항을 이용하
였다. 또한, 직무자율성은 Morgeson과 Humphrey 
(2006)가 개발한 The Work Design Questionnaire 
(WDQ)에서 직무자율성 요인만을 추출하여 사용
하였으며, Amabile 등(1994)이 설계한 직무선호도
검사(Work Preference Inventory: WPI)를 장재윤
(2000)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모든 척도는 
보육교사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자 위의 도구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
여 설문조사자 중 9명을 대상으로 1회 20분 정도 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The PROCESS 
macro version 3.5의 model 7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면접 자료는 면접 녹음 자
료를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하고 수정 없이 연구결과에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보육교사의 조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졸업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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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임베디드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직무자율성에 의한 내재적동기지향성만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직무자율성을 보장 및 강화
해주면 보육교사의 내재적동기지향성이 감소하려는 경향을 완화시켜주어 조직 임베디드니
스를 상승하게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직무자
율성, 내외동기지향성, 조직 임베디드니스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지
속적으로 근무하는 힘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직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장의 
리더십 교육프로그램과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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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원장,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김 연 희1)·김 민 정2)

Ⅰ. 연구의 필요성
시간제 보육(Part-time childcare)은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

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향후 5년간 전국적인 확대 실시 후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숙
고할 필요성이 있다. 

Ⅱ. 연구방법
4곳의 가정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경험한 부모 3명, 원장 4명, 교사 4명, 총 11명이 참여

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Ⅲ. 주요 결과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은 부모와 교사에게는 사회 진출로의, 원장에게는 원아 모집

으로의 ‘마중물’ 기능을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에 대한 관점, 지정과 수급, 교사
의 역할 등 ‘걸림돌’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시간제 보육과 지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사교육,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디딤돌’을 제공함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시간제 보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졸업
2)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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